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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로인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

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복합유형의 화장품과 의약

외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트렌드는 유기농 화장품, 한방 화장품 외에 줄기

세포배양액을 활용한 화장품까지 시장에 등장하면서 신소재를 이용한 새

로운 제형들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도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제, 광고실증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에 대한 국내외 시

장과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구매․소비 행태와 주요 불만을 

분석하여,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현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 감소와 신뢰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소

통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을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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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sumer-focused Study on Cosmetics and 
Quasi-drugs

The Korean cosmetics recorded the biggest production in 

spit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lso cosmetics con-

sumption in form of quasi-drugs increased. 

In 2011, the production of multi-functional cosmetics 

marked as the 1st place, Ultraviolet protection cosmetics as the 

2nd, anti-winkle cosmetics as the 3rd place and whitening cos-

metics as the 4th place. It found that consumers prefer func-

tional cosmetics.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the safety management for 

cosmetics in Korea is limited. The Safety management plan of 

cosmetics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 is especially 

insufficient. 

The comprehensive survey of 500 consumer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performed. The purchasing, usage and 

attitude of cosmetics were investigated and then it was ana-

lyzed through SPSS20.0. 



Overall, purchasing and consumption behaviors and differ-

ences in perception between cosmetics and quasi-drugs was 

analyzed. Also, comprehensive safety and risk was assessed 

through consumer complaints and side effects of cosmetics. 

Consequently, this study could be used as important in-

formation for risk communication of cosmetics and consumer 

policy from the perspective consumer safety.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화장품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생산을 기록

하였고, 특히 여러 가지 기능과 효능이 함유되어 복합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점에서 화장

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기능과 효

능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

선점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및 

소비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트렌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동향을 평가하며,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 사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관

리 쟁점을 도출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함이다.

2. 주요 연구결과

연구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의 관리체계, 규

제 등의 제도 및 시장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최근 생산 트렌드를 분석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수비행대를 파악하고, 화장품의 기능별/

유형별 종류를 나누어 사용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를 파악하였다. 의약외품과 같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도 

포함하여 연구범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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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

구 조사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와 화장품 및 의

약외품 형태의 화장품 생산 현황 및 사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실태 분석,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행태 조사·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천연/유기농 화장품 등 트렌드 및 신

소재에 따른 안전관리 향후 방향 검토하였고,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소재부분의 기술수준이 미약했던 2000년 

초반 대비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3개사

가 포함되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개사 외 기업들의 수준은 아

직도 미약하고 저가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응용

기술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및 문화적인 수준 상

승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장품의 최신 컨셉으로 바이오, 나노, 한방, 유기농 등이 소개되면서, 

천연소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를 위한 소재 개발 연구 분야뿐 아니라 그 소재에 대한 

효능 및 안전 평가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에서 기대하는 것을 제한된 표시광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화장품의 안전정보 외에 소비자의 합리적

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의 활용

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

하겠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이슈에 대한 인지수준, 화장품 이

상반응에 대처하는 방법,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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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가 관찰되었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와 구매 장소, 정보 획득방

법에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의 성별 및 연령별 인식차이를 고

려한 화장품 표시와 맞춤형 정보 교육이 화장품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 및 매스컴 홍보를 위한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인

력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업계와 소비자 요구에 부합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은 객관적인 인증이 필요한데, 현재 부분별

한 민간인증이 대부분이어서 인증기관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 운영과 관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

정이다. 

최근 시험검사기관의 식의약분야가 통합관리 되었듯이 인증분야도 식

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평가시스템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사

료된다.

또한 수입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함께 표시 광고 단속을 강화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함께 화장품 안전을 위해서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원료관리, 제품관리, 유통관리, 소비자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특히 소홀히 되기 쉬운 유통관리를 강화하

여 판매 및 유통의 책임자와 수입자들 또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

며, 필요시 회수 등의 사후관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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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장품을 피부 보호와 미용을 위해 직접 몸에 사용

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주

요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자 행태와 불만 및 피해 

사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DB시스템 구축한다면, 이들 정보 활

용을 통해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기인하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시에 

현재는 대부분 관련기관이나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되고 있지 않으나, 

피해사례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효과가 교육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 그룹별 소

통방법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화장품

과 의약외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그룹인 10대, 20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증가하는 노령층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화장품의 사용 효능 증대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줄기세포 배양액과 신종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

관의 전문화와 신기술 관련 산업체와의 정보 공유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된다.

넷째, 사전예방적 관리방안 강화를 위하여, 천연 및 유기농에 대한 신

뢰성 있는 인증 평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 관련 인증관리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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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화장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와 유통 단계에서 

신속회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화장품, 소비자 관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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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화장품 생산 및 수입 실적은 2012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

상최대기록 달성하였다.  2012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7조 1,226억 

원으로 2011년(6조 3,856억 원)에 비해 11.5% 증가하였고, 2011년 국

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6조 3,856억 원으로 2010년(6조 146억 원)에 비

해 6.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제

품류가 2조 7,986억 원으로 39.3%, 기능성화장품이 2조 1,483억 원으

로 30.2%로 2위를 기록하여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가지 기능성이 함유되어 있는 복합 기능성화장품이 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기능성화장품 부문에서 생산액으로 자외선차

단제(4,721억 원)에 이어 2위를 차지(4,178억 원)한 복합유형이 2011년 

이후 기능성화장품 중 36% 이상의 점유율로 급격한 성장세를 과시하였

는데, 2011년에는 복합 기능성화장품이 1위, 자외선차단제 2위, 주름개

선화장품이 3위, 미백화장품이 4위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도 복합유형

이 1위, 주름개선이 2위, 자외선차단이 3위, 미백이 4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1년 화장품 생산기업 총 640개소 중 생산규모 1,000억 원 

8개 기업(10개 공장)의 생산실적이 4조 8,708억 원으로 76.3%를 차지하

는 조사결과를 통해 화장품 생산기업의 양극화 현상 두드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의 증가는 향후 화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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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국산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GMP(우수제조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

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적인 선진화 추구를 위한 방침을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고, 의약품과 달리 

현재는 권장사항이었던 화장품 GMP(우수제조기준)를 2014년부터 의무

화하여, 2017년 의무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GMP의 의무화는 한미, 한EU FTA 상호인증 조건에 포함된 사

안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에 국한되었던 품목별 허가

제를 향후 모든 화장품 유형의 생산 자체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사전규제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업계 자율로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되어왔고, 이러한 체제에서도 우

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화장품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미친 800여개 업체 가운

데 신규 시설투자 등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당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는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시험항목 자

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의 인센티

브가 주어지게 된다.

현재 일부 의약품이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부외품과 같이 인체에 대한 작용

이 경미한 약품도 포함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1년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 현황에 따르면, 총 2,347건 중 염모제 

57%, 위생용품 14%, 치약제 10%, 살충제 7%, 양모제 2%,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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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점에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

서는 이들의 기능과 효능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는 역사가 짧고,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주로 단일성분 위

주의 위해평가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화장품은 종류에 따라 사용되

는 기초성분과 기능성분들의 차이가 큰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함

유된 이러한 화학성분들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

자의 사용행태에 적합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및 

소비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트렌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 

동향을 평가하고,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 사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쟁

점을 도출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의 관리체계, 규제 등의 제

도 및  시장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최근 생산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수비행대를 파악하고, 화장품의 기능별/유형

별 종류를 나누어 사용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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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였다. 

 의약외품1)과 같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도 포함하여 연구

범위 확대하였다.

2. 연구방법

□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법령, 제도, 가이드라인 등

  � 함유성분 및 표시 등의 안전관리 현황

  � 화장품의 기능별/유형별 종류 및 트렌드

  � 생산 및 소비자 사용실태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법제도 및 트렌드에 대한 원고의뢰

  � 생산업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자문

□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 생산 현황 및 사용행태 조사

  � 조사대상 및 방법

    － 화장품제조업체 총 882개소의 생산․ 수입 실적보고 분석2)

1) 약사법 제2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로서 「의약외품 범위지정(보건복지부고시)」에 그 범위가 정
해져 있으며, 동시에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 등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제"는 욕용제라고 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화장품 생산실적보고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
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에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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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제조 등 총 413개소의 생산․ 수입 실적보고 분석3)

    －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 설문조사

  � 자료 및 설문 조사 주요 내용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사용 실태 파악(유형, 생산량, 사용량)

    －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 행태(사회경제적 특성, 구매요인 및 패턴, 

구입 시 애로사항, 향후 사용의향 등)

  � 분석 방법

    －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 실시

    －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실태 분석

□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분석

□ 친환경/유기농 화장품 등 트렌드 및 신소재에 따른 안전관리 향후 

방향 검토

□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개

선 방안 

제3절 선행연구 고찰

황순욱(2006)는 국내외에서 생산, 소비되는 다양한 화장품의 성분 중 

안전성을 위협할 만한 성분에 대한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 자율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그 운영방

3) http://dev.pharmszone.com/pharms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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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시, 부정불량 유통화장품의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방법을 포함

하는 화장품 제조유통단계의 종합관리시스템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

보교류체계 구성을 제안함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국

가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법령과 주요국과의 비교하고, 주요국의 화장품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정부, 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

문가 및 업체, 소비자단체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내 유통화장품 안전관련 사건 분석

� 국내 유통화장품의 문제점

� 주요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관련 법령,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국내 화장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향

� 국내 화장품 안전관련 법령 개선(안)

이정자외(2008)는 화장품산업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미국, 유

럽, 일본의 제도 환경을 법의 철학(목적), 규제 범위(화장품의 정의), 화장

품의 안전성, 사전 관리, 사후관리 및 표시ㆍ광고의 측면에서 국내 화장

품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신찬영(2012)은 화장품 중 함유된 비의도적 유해물질(트리클로산, 매니

큐어 중 벤젠, 중금속 설정 화장품 중 니켈)의 체계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

고, 위해평가에 근거한 위해관리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장품 중 비의

도적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필요 시 검출허용한도 설정을 제안하였다. 연

구방법은 독성자료 조사와 노출량 산출로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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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및 호주 등 해외 위해평가 관련 자료와 실제 위해평가 자

료 분석

� 트리클로산 독성자료 확보 및 최적 독성자료 선책과 정보 가공

� 화장품 중 트리클로산 사용량 조사

� 트리클로산 노출평가 및 위해도 산정

� 최종 위해평가 및 위해프로파일링

� 배합금지 원료 중 비의도적 생성물에 대한 외국 규제 현황 조사

� 비의도적 유해물질 생성 혹은 혼입에 대한 메커니즘 조사

� 시중 유통 중인 매니큐어 중 벤젠 및 중금속 설정 화장품 중 니켈의 

모니터링

� 벤젠, 니켈에 대한 위해평가 및 검출 허용한도 제안

조윤미(2011)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상

담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기적인 소비자소통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화장품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상담 현

황을 분석하였으며, 화장품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고, 소비자 소

통을 위한 장기계획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분석

� 2010년 7월부터 12월과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상담사

례 분석

� 청소년, 대학생, 주부로 구분하여 화장품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소비자 소통을 위한 장기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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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시장 현황

1. 국내 화장품 시장 현황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2000년 대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화장품 시장 현황은 생산실적 7조 1,226억 원, 생산품목수 

101,296개, 2013년 4월 기준 제조업자수는 1,325개사, 제조판매업자수

는 3,009개사 에 달한다.4) 

〔그림 2-1〕 화장품 생산실적 변화(2008~2012)

(단위: Mil.dol,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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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장품생산실적(대한화장품협회)

4) 2013년 4월 기준

국내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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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은 124개국으로 9억7천7백만 달러, 수입실적은 63개국에서 

12억3천9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16조 6천억 

원에 달하고 국산 및 수입 시장의 규모는 58:42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입 실적은 2012년 총수입 12억3천9박만 달러, 총수출 9

억7천7백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규모는 2.6배 증가하였고, 수

입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수출입 시장에서 뚜렷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어 화장품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의 금액증가율을 보였고, ‘12

년은 전년대비 화장품 수출액 201%가 증가하였고, 기초화장품, 메이크

업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축대상국은 ’08년 109개

국에서 ‘12년 124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일본, 홍콩 수출 상위 3개

국이 전체 수출의 54.1%를 차지하였다.

〔그림 2-2〕 화장품 수출입 실적 현황(2008~2012)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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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은 ‘12년에 1,239,181천불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

며, 미국 29.1%, 프랑스 23.6%, 일본 17.7% 등 상위 20개국의 수입비중

이 98.8%를 차지하였다. 유럽연합 국가는 ’10년 이후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12년은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기

초화장품과 두발용 제품류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 현황 

 

2011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6조 386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0.52%, 제조업 총생산 대비 1.84%를 차지하고 있다 (임달호 외, 2012). 

약용화장품(cosmeceutical)5)과 유사한 국내 화장품 분류는 기능성 화

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중 피부의 미백에 도움

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

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속하는 

화장품이다.6) 

기능성 화장품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장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5.7%로 상당하며, 기초화

장용 제품류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액이 많은 화장품 유형이다(표 2-1 참

조).

5)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
어로, 1984년 피부과 전문의인 Albert M. Kligman이 사용한 용어이다.

6) 화장품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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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생산액 점유율

기초화장용 제품류 2,730,514 42.8

기능성 화장품 1,641,759 25.7

두발용 제품류 977,172 5.5

색조 화장용 제품류 312,398 4.9

인체 세정용 제품류 262,385 4.1

눈 화장용 제품류 164,076 2.6

면도용 제품류 113,340 1.8

영유아용 제품류 61,236 1.0

방향용 제품류 42,725 0.7

손발톱용 제품류 36,577 0.6

두발 염색용 제품류 36,203 0.6

목욕용 제품류 5,515 0.1

체취 방지용 제품류 1,715 0.0

합계  6,385,617 100.0

〈표 2-1〉 2011년 제품 유형별 화장품 생산액

(단위: 백만 원, %)

자료: 임달오, 박종숙, 황순욱, 민경민(2012). 2012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 2-2>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

며, 2011년 생산액은 1조 6,418억 원이다. 종류별로는 복합유형의 기능

성 화장품의 비중이 가장 크고(2011년 기준 36.2%),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미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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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복합유형 171,147 317,818 417,794 593,529

자외선 차단 362,139 405,979 472,066 413,834

주름 개선 314,819 285,774 342,279 323,088

미백 255,186 230,578 286,520 311,308

합계 1,103,292 1,240,149 1,518,659 1,641,759

〈표 2-2〉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2008~2011)

(단위: 백만 원)

자료: 임달오, 박종숙, 황순욱, 민경민(2012). 2012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림2-3]에 화장품 유형별 기능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색조 화장용 

제품 류 매출액의 40.7%, 기초화장용 제품류 매출액의 41.2%가 기능성 

제품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도용 제품류는 비기능제품류 매출이 

93.1%로 나타났다.

〔그림 2-3〕 화장품 유형별 기능성 비율

자료: 임달오, 박종숙, 황순욱, 민경민(2012). 2012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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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의약외품 시장 현황

의약외품 제조업체수는 2011년도 533개로 2008년 414개에 비해 증

가하였으며, 의약품 제조업소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의약품 등7) 제조

업체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식품의약품 관련 제조업체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의약품 등의 총생산8)은 2003년 9.5조에서 2011년 16.9조로 증가하

여 2011년 우리나라 GPD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외

품 생산액은 2008년 0.85조, 2009년 1조, 2010년 1.2조, 2011년 1.3

조로 2008~2011년 평균 14.4% 증가하였다(표 2-4참조).

7)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을 포함한다.
8)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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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

1990 57 323 216,721

1995 78 528 464,699

1996 73 599 518,341

1997 116 922 611,460

1998 135 1,211 612,015

1999 136 1,428 682,186

2000 146 1,748 755,299

2001 160 2,163 778,488

2002 197 2,546 768,864

2003 191 2,738 790,784

2004 208 3,040 815,255

2005 212 3,361 823,113

2006 251 3,575 791,768

2007 275 3,756 835,004

2008 281 4,313 856,750

2009 341 4,939 1,031,228

2010 355 5,365 1,155,865

2011 338 5,848 1,281,612

〈표 2-4〉 의약외품 생산업체수‧품목수‧생산액(1990~2011)

(단위: 개소, 개, 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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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명 생산액

1  페리오캐비티케어뉴치약  59,563 

2  박카스디액   42,420

3 려흑윤생기자양윤모 샴푸액(지성두피용)  38,024 

4 죽염 청신향허브 치약   25,829

5 페리오 알카액션뉴 치약   19,149

6   (뉴)송염청아단치약  18,359

7 리엔 모강비책 민감성샴푸 16,258

8  레모나산  16,080 

9 코텍스 좋은느낌순수 울트라중형날개형 14,519 

10  엘지 죽염은강고치약  12,374 

2011년 의약외품 국내 상위 10개 품목은 <표 2-5>와 같다. 치약, 염모

제, 제모제 등은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페이로캐비티케어뉴 치약의 생산액이 가장 

많았으며, 죽염 청신향 허브 치약이 4순위, 페리오 알카액션뉴 치약이 5

순위였다. 그 이외에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디액, 샴푸, 비타민 C 제제인 

레모나산 등의 생산액이 높았다. 

〈표 2-5〉 의약외품 국내 상위 10개 품목 생산액(2011)

(단위: 백만 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p432.

2011년 현재 누적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는 2,417건, 제조 품목

신고는 10,655건, 수입 품목허가는 1,132건, 수입 품목신고는 3,625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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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리 현황

1. 국내 화장품 관리 현황

아래 도표에 화장품 관련 국내 법 규정의 연혁이 정리되어 있고, 그림

에는 현재 화장품법이 요약되어 있다.

기존 약사법에 속해있던 화장품 법 규정은 199년 개별 법 규정으로 독

립되었고, 2008년 전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였으며, 2011년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의약품에 준하는 등록제를 도입하

고, CGMP를 의무적용하여 국제수준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있

다. 2012년 2월부터는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담보를 위해 큰 

폭의 개정되어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표 2-6〉 국내 화장품 관련 법 규정의 변천

일자 주요 내용

1953. 12 약사법 제정 (화장품 규제 포함) 

1991. 12 종별허가제 시행 

1999. 09  화장품법 제정

2000. 06  화장품법 시행령 제정

2000. 0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 

2008. 10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 

2011. 08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12. 02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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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가. 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

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

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

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의 유형은 영·유아용 제품류(3세 이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

정용 제품류(화장비누 제외),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

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총 12종으로 구분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현재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하여 고시한 성분들

을 일정함량 이상 함유할 경우 해당 성분들을 인증하고 있으며 유효성분

은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원료나 완제품에 대한 기능

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효능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험에 걸리는 시

간과 요건이 까다로워 새로운 원료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연구결과

를 특허나 논문으로 발표한 뒤 화장품 원료리스트 에 등재시킨 뒤 원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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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능성 원료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화장품시장의 동향을 보면 고가의 줄기세포 화장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

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자료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

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유기농 기준에 준한 화장품을 말한다. 

  나.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화장품의 안전성확보와 화장품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2011

년에 화장품 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도입하고 네

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고, 동시에 화장품 시

행규칙 및 시행령의 개정이 완료되었다. 

〔그림 2-4〕 화장품법 개요

자료: 대한화장품협회, 국제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제도 조화 컨퍼런스,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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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새로 도입된 제도는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등록제

도, 신 원료 심사제 폐지, 화장품 원료 네가티브 도입, 원료목록 보고제 등

이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등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관련 

업무로 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 자율적 사전 광고 심의제 운영과 함께 

정부의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이들 정책을 사후관리 한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화장품법 제개정 권한을 갖는 등 전문

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기존 정책집행 기능 뿐 아니라 정책수립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품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교류 협력 강화, 글로

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수준의 국제조화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될 계획이다.

1)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는 종전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등록 대

상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 받아 화장품을 제조

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이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

질관리 기준(CGMP)은 권장사항이다.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작성ㆍ보관 

-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 제조 시설 및 기구의 정기적 점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 

- 작업장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 

- 제조 또는 품질검사 위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조 및 품질관리  에 관한 

  기록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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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기준 준수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 

-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 

-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ㆍ관리, 최종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가 간 상호 인증, 국내GMP 동등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업체는 국내 품질검사 면제

  ※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대외무역법의 수출수입요령 준수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 제조 및 판매증명서
-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이 화장품법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었다. 

등록대상은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다른 제조

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

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4) 전자상거래 상 수입대행형 거레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입화장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

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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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ㆍ수입 품목 수, 품목별 생산ㆍ수입량 

및 생산ㆍ수입 금액 등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

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1) 화장품의 기재사항

〈표 2-7〉 화장품 기재사항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기재ㆍ표시 사항 1차 포장에 기재ㆍ표시 사항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해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가격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해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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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등의 금지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등의 금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 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나) 표시ㆍ광고 범위의 명확화 

-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으로 개정 

 

3) 표시‧광고의 실증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

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

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 실증제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특정 상품의 효능을 광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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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서 

19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표시‧광고법’에 의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기

업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제재하고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화장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

시·광고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과 의약

외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마케팅이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요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9)

특히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지 않

고 제조·가공 중 의도적이진 않지만 생성되는 경우도 감안해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고,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

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

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와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9) 화장품 표시·광고 궁금증 여기에 다 있다!,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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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 관리자”
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음.

- 원료개발 촉진정책으로 규제를 국제화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원료는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 하고 있음. 신 
원료에 대해서는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우려되는 원료는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시용 할 수 없는 원료는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제한이 필요
한 물질은 사용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음. 

- 화장품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등은 할 수 없음.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 확보 업무
-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

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화장품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나 독성 등이 없는 안전성 확보되

어야 하고,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 등의 오염이 없는 제품

의 안정성 확보되어야 한다. 화장품은 아울러 손놀림, 부드러움, 끈적임, 

촉촉함 등의 사용성이 우수해야하고, 적절한 보습, 노화억제, 자외선차단, 

미백, 세정, 색체효과 등의 유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화장품은 브

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뢰와 매력을 주는 컨셉이 있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화장품포장에 의약품으

로 오인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등은 할 수 없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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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또는 약사
- 화학ㆍ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기타 

제조판매관리자의 가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화장품 안전기준

원료개발 촉진정책으로 규제를 국제화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원료는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리스

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 원료에 대해서는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우려되는 원료는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용 할 수 없는 원료

는 고시하고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제한이 필요한 물

질은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 
-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사용기준 지정 
-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그 위해 여부를 평가 및 

결정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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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관리

  

  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1.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 자료 
  마.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배포시험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를 포함한다]  

  나)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

1.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ㆍ함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
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
다]과 다음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일소방지용제품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
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
를 말한다)

  나. 효능ㆍ효과(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
우에는 같은 효능ㆍ효과로 본다)

  다.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
  라. 용법ㆍ용량 
  마. 제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체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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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
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 하지 아

니한 화장품  
-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화장품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4)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
니 된다. 

-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 하도  
  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 
-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ㆍ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한 것 
-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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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가) 교육 대상

- 제조판매관리자

- 제조업자: 제15조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자, 제12제1항의 준수사항 

위반자

- 제조판매업자 : 제15조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자, 제11조의 준수사

항 위반자

  나) 교육 내용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화장품 법련 및 제조에 관한 사항 

6) 감독

- 보고와 검사

- 시정 명령

- 검사 명령

- 개수 명령

- 폐기 명령

- 등록의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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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장품의 규격시험 및 안전성 시험

  가) 화장품 규격시험

화장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완제품, 원료, 용기 등의 안

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완제품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성분으로는 

납, 비소, 수은, 메탄올이고 원료에서는 중금속이 배합금지 성분으로 등

록되어 있다.

법적인 규제와 동시에 내부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원료

나 완제품에서 6가 크롬과 1,4-dioxane, 석면, 잔류용매 등이 배합금지 

성분으로, 파라벤과 포름알데히드가 배합한도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한

다. 그 외에도 원료 유기용매, 농약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성분들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제품의 물리적 특성시험이나 미생물 오염 테스트 등

이 화장품의 규격시험에 해당된다. 미생물 오염도평가로는 총 기성 생균

수 평가(세균 및 곰팡이)와 특정세균 확인평가(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

상구균)등을 들 수 있다. 

  나) 화장품의 안전성시험

   Migration, Toxicology, Human patch test등이 실시되는데, 화

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시험으로는 피부자극(irritation), 

자극감(subjective irritation), 알레르기 및 민감화(sensitization), 광독

성(phototoxicity, 홍반, 부종 등이 나타나는지 여부), 광 알레르기

(photoallergenicity), 안막자극(eye irritation) 테스트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독성시험으로 생식발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시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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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다.

2009년에 화장품원료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원료 안전성 평가

연구가 충북대 산업협력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에 의하면 국내 화

장품 원료성분 중 배합금지 및 배합금지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자료

와 EU, 일본, 미국 등에서 신규로 배합금지 지정된 원료성분에 대한 안전

성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또한 ICID등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되어 사용되는 천연물 중 독성성분이 있는 물질과 국내 천연물유래 

배합금지 물질 중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EU, 캐나다, 중국 등에

서 금지 지정된 성분리스트 등의 독성자료를 참고하여 안전성 프로파일

을 구축하였다. 천연물 유래 원료성분으로 국외에서 금지된 총 62종에 대

하여 기원식물 및 유효성분을 조사하고 해당성분의 독성자료(단화투여, 

반복투여,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피부자극, 파부감작, 광독성, 광

감작, 안점막 자극)가 정리되어 있다10). 

화장품의 품질관리는 화장품 법 제9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

화장품의 경우 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 검사가 실시되고 있

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 법 시행규칙 7조 제1항에 의하여 심사받

은 제품의 규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실시 후 제품출시를 할 수 있다. 

제품의 공식적인 품질관리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원칙으로 하나, 실제 제품생산 또는 수입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시장에서의 유통 중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은 활

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10) 충북대 산업협력단, 화장품원료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원료 안전성 평가연
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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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가. 생리대  
1) 생리처리용 위생대
2) 생리처리용 탐폰

나. 가리개
1) 마스크
2) 안대

다. 감싸개 

1) 붕대
2) 탄력붕대
3) 석고붕대
4)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라. 거즈

마. 탈지면

바. 반창고

2. 국내 의약외품 관리 현황

  가. 의약외품의 정의 및 분류

의약외품이란 구  약사법  상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한  용어

로  의약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나, 화장품

이나 공산품보다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약외품은 ① 사람이나 동

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로 나누어진다.11) 의약외품 분류별 해당 물품은 <표2-8>과 같다. 

〈표 2-8〉 의약외품 분류

11) 약사법 제2조(정의)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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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사. 구강청결용 물휴지

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
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
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2) 액취방지제 : 땀 발생 억제 등을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3) 땀띠·짓무름용제 :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
션제

4) 치약제 :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
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000 
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
하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
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다만, 
수출용 치약제의 불소함유량은 수입국
의 기준에 따른다.

5)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
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
조 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나.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1)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100g 또는 100mL중 디에틸스틸베스트
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
스텔 1.6mg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
이하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
제, 탈염제). 다만,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염색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3)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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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다.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
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
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
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
〔잎담배〕가 함유되지 않
은 제품에 한함)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
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
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
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
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
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
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
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
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
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
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
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외용액제

2)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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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
골이 방지제(보조제)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
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
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5)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

가.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
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
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살충제
2) 살서제

나.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
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자료: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 2011.  7.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81호)

  나. 의약외품 제조 

의약외품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

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12)

의약외품은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

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12)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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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나누어지는데,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

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

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②, ③의 경우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

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된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

다.14)

  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

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① 의약외품의 명칭15)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용량 또는 중량16)

④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17)

⑤ 주요 성분의 명칭18)

⑥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진 제품의 경우 그 저
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⑦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⑧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
14) 약사법 제52조(의약품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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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해진 일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

과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만을 적을 수 있는데, 내용량 15그램(밀리리

터)이하 제품, 외부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

우 그 직접 용기 또는 포장, 이화학적 분석용품·매장전시용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

확히 적어야 한다.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을 적어서는 안된다. 

2012년 12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

사항 작성 시 글자 크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

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글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용기 및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의약외품” 문

자는 7 포인트 이상, 그 외 기재사항은 6 포인트 이상, 제조업자·수입자

의 상호, 제조번호는 6 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6 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15)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
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16)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
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를 기재한다.

17)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은 제조 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을 기재한다.

18)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
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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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의약외품 안전관리

2011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자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며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의 폭

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였다. 의약외품의 외연이 넓어

진 만큼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실

시되고 있는 안전관리로는 의약외품 회수제도,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

자 교육 등이 있다. 

1) 의약외품 회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의

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

통 중인 의약외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

우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

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위해 의약외품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

행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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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약품 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사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2011년 6월 약사법에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교육 의무화 규

정19)이 신설되었고, 약사법 시행규칙20)에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되어 있다.  2012년 9월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이 제정되었고,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가 교육실

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존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신규(변경) 제조(수입)관

리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시사점

1. 화장품의 관리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장품법 전부개

정법률안이 2011년 8월 4일 개정․공표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

었다.  

19) 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수입 준용)
20)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교육), 제42조의3(기관 지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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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화장품 업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 등록되

었고, 위해요소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위해성이 입증된 원료는 화장품 원

료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가 2012년 2월 개정되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표시·광고 허용으로 정보 제공의 다양화와 화장품 업계의 창의적인 신제

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개선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개정되어 제조 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맞게 자율

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이 경감되었다.

유기농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ㆍ광고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만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표

시ㆍ광고 입증 책임은 화장품법 제12조의 2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자에게 부여된다.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은 인증마크 보다는 표시ㆍ광고의 용어/

표현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기농, 천연, 자연 이라는 용어로 혼란

을 야기하는 반면,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데 있다.

원료의 일부만 유기농 원료로 사용하거나 해외 인증마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천연성분을 유기농으로 오인해서 표시하기도 하며, 유

기농 브랜드가 몇 가지 유기농 제품만으로 구색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정무역, 환경보호, 동물실험 반대, GMO, 나노물질의 사용 반대 

캠페인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트릭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21)

유기농 원료함량이 미달하거나, 원료함량 미표시, 부당한 표시ㆍ광고 

21) 유기농화장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식약처, 녹소연,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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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기농화장품의 표시ㆍ광고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성분 표시제는 여러 종류의 복합사

용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이

때에는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환경부는 "매일 전국에서 2만t씩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취지"

에서 2012년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 용기의 부피가 내용물의 최대 

5배까지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산 화장품 40개, 수입 화장품 

12개의 포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방 화장품 3개에서 포장 용기의 부피

가 내용물의 5배로 나타났다고 하고. 조사대상 중 한방 화장품 12개는 내

용물 대비 용기의 부피가 평균 3.2배였고 이중 크림류는 4.5배였다고 한

다. 또한 국산 화장품은 내용물보다 용기의 부피가 2배 컸으며 수입 화장

품은 1.7배 커 국산화장품의 용기가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오도하는 화장품의 과대포장 용기를 축소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화장품 적정포장 기준을 마

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2. 의약외품 관리

일부 의약외품(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의 화장품 전환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은 화장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 관련 제품 시장의 성

장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화장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품목별 사전 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

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경우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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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국제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겠다.

또한 코스메슈티컬로 약용화장품의 경우 효능․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인증을 제한시키기 보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원료나 성분에 대한 네거티브시스템을 더 발전시켜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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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시장 현황

1. 국외 화장품 시장 현황

  가.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Top 100)

2011년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화장품 제조사 중 1위는 로레알

이 14.5%의 점유율을 보였고, 한국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1.3% 점

유율로 17위, LG 생활건강이 0.7% 점유율로 31위, AB:LE C&C가 0.2% 

점유율로 65위를 차지하였다(표 3-1 참조). 

  나. 국가별 화장품 수입 현황

2011년과 2013년의 화장품 총수입액을 비교해보면 2013년 235,361

백만 달러로 2011년 대비 4.3%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로 나타났고,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브라질 

순이었으며 한국은 11위로 2013년 6,589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2011년 

대비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률로는 인도 14.9%, 중국 10.1%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10%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냈

다(표 3-2 참조).  

국외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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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 Top 100 순위(2011)
(단위: 1,000 달러, %)

순위 제조사 국가 생산량 비율
성장률

(2011/2010)

Total 100 Companies  195,373 100.0 11.0 
1 LOREAL France 28,330 14.5 4.3 
2 PROCTER &GAMBLE CO. USA 20,700 10.6 5.9 
3 UNILEVER UK 18,580 9.5 9.5 
4 THE ESTEE LAUDER COS. USA 9,440 4.8 13.9 
5 SHISEIDO CO. Japan 8,530 4.4 -0.3 
6 AVON PRODUCTS USA 8,070 4.1 5.2 
7 KAO CORP. Japan 6,450 3.3 0.2 
8 BEIERSDORF German 6,170 3.2 0.0 
9 JOHNSON &JOHNSON USA 5,900 3.0 4.0 
10 CHANEL France 5,250 2.7 13.0 
17 AMOREPACIFIC GROUP Korea 2,590 1.3 16.7 

31 LG HOUSEHOLD & HEALTH CARE Korea 1,320 0.7 18.8

65 ABLE C&C Korea 297 0.2 27.3 

자료: 대한화장품산업협회, 2012

〈표 3-2〉 국가별 화장품 수입 현황(2011~2013)
(단위: 1,000 달러, %)

순위 
2011 2013(to be)

국가명 수입액 수입액비율 수입액 수입액비율 성장률  
전체(47개국)  225,765 100.0 235,361 100.0 4.3

1 미국 34,378 15.2 35,238 15.0 2.5

2 일본 23,787 10.5 24,091 10.2 1.3

3 중국 18,988 8.4 20,899 8.9 10.1

4 브라질 14,191 6.3 15,353 6.5 8.2

5 독일 14,250 6.3 14,513 6.2 1.8

6 프랑스 13,510 6.0 13,757 5.8 1.8

7 영국 10,569 4.7 10,968 4.7 3.8

8 이태리 9,510 4.2 9,647 4.1 1.4

9 러시아 6,709 3.0 7,050 3.0 5.1

10 스페인 6,622 2.9 6,724 2.9 1.5

11 한국 6,304 2.8 6,539 2.8 3.7

12 멕시코 5,258 2.3 5,506 2.3 4.7

13 인도 4,572 2.0 5,255 2.2 14.9

14 캐나다 4,949 2.2 5,093 2.2 2.9

15 호주 3,521 1.6 3,632 1.5 3.2

16 유럽연합(32국가들)  48,648 21.5 51,098 2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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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의약외품 시장 현황

의약외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품목 분류이며, 우리나라와 일

본에서도 동일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약용화장품(cosmeceuticals)을 중심으로 국외 의약외품 시장 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약용화장품(코스메슈티컬)은 피부를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인 상태에서 

바뀌게 하거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과는 다르나, 의료적 편익 또는 의

약품과 같은 편익을 주는 화장품이다(Brandt 등, 2011; Sharma, 

2011). 약용화장품의 최근 트렌드는 방사선 및 산화제 손상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으로, 주름을 억제하는 레티노이드(retinoid) 제품이 대

표적인데, 최근 다양한 약용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다.   

<표 3-3>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약용화장품의 

수요를 나타낸 것이다. 약용화장품 수요는 2002~2007년 10.1%, 

2007~2012년 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7년에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과 유럽 의료용 의약품시장의 약 

80%를 피부 케어 약용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헤어 케어제품, 주사

제, 입술케어, 치아미백제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Brandt 등, 

2011).

국가별 약용화장품 판매량은 <표 3-4>과 같다. 약용화장품은 피부 케

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유럽에서는 2001~2006년 5.5%, 

2006~2011년 4.5% 판매액이 증가하였으며, 미국에서는  2001~2006

년 6.7%, 2006~2011년 5.4% 판매액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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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7 2012 2017
연간 성장률(%)

2002~2007 2007~2012

약용화장품 전체 3,558 5,760 8,240 11,520 10.1 7.4

피부 케어 2,325 3,550 5,150 7,350  8.8 7.7

- 노화방지제품 1,000 1,750 2,780 4,270 11.8 9.7

- 기타 피부 케어 1,325 1,800 2,370 3,080  6.3 5.7

헤어 케어 540 660 795 950  4.1 3.8

주사제 205 615 990 1,430 24.6 10

입술 케어 205 350 500 700 11.3 7.4

치아 미백 103 225 280 330 16.9 4.5

기타 180 360 525 760 14.9 7.8

2001 2006 2011
연간 성장률(%)

2001~2006 2006~2011

프랑스 672 904 1,161 6.1 5.1

독일 538 698 865 5.4 4.4

이탈리아 497 655 805 5.7 4.2

네덜란드 106 131 157 4.3 3.7

스페인 234 329 423 7.0 5.2

스웨덴 111 127 144 2.7 2.6

영국 421 526 637 4.6 3.9

기타 유럽 511 671 839 5.6 4.6

유럽 전체 3,090 4,041 5,031 5.5 4.5

미국 3,003 4,150 5,386 6.7 5.4

〈표 3-3〉 국외 약용화장품 수요

（단위：million USD）

자료: Brandt FS, Cazzaniga A, Hann M. Cosmeceuticals(2011). Current Trends and 
Market Analysis. Semin Cutan Med Surg, 30:141-143. 

〈표 3-4〉 국가별 약용화장품 판매액

（단위：million USD）

자료: Sharma P.(2011). Cosmeceuticals: regulatory scenario in US, Europe &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y & Technology, 3(4):15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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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400개의 약용화장품 제조업소가 있다. 완제품 회사로 가장 

큰 회사는 Procter & Gamble, Johnson & Johnson, L’Oréal, Estée 

Lauder, Avon and Allergan로 미국 시장의 거의 50%에 달한다. 주요 

닥터 브랜드로는 StriVectin, N.V. Perricone, Murad, DDF, Hylexin, 

MD Skincare, Dr Brandt, Erno Laszlo, Peter Thomas Roth, and 

Rodan Fields가 있다(Sharma, 2011). 

제2절 국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리 현황

1. 국외 화장품 관리현황 

  가. 미국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률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에 근거하

여 세부사항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정하고 있다. 

FD&C Act에 근거하여 부정 화장품이나 불량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화장품의 안전은 산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철저한 사후관

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2가지 기관이 있다;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와 

OTCs로 분류된 의약품들을 책임지는 Center of Drug Evaluation 

and Research(CD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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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FDA)은 용도에 근거하여 의약품과 화장품을 구분하

고 있다.

화장품의 정의는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매력을 증가시키고 외

모를 변화시키는 제품이고, 의역품은 몸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

나, 치료 완화 또는 질병 예방하는 제품이다. 

화장품의 유형에는 보습제 및  다른 피부제품, 헤어케어와 염모제 및 

모발강화제, 메이크업 및 손톱광택제, 면도용 제품, 향수, 치약 및 구강세

정제, 얼굴과 바디세척제 및 체취방지제 등으로 분류된다.

OTC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며, FDA에 의해 허용성분을 포함하는 제법, 

용량, 제형 그리고 라벨의 종류가 규제된다.

〈표 3-5〉 미국의 화장품과 의약품 분류의 예시

화장품 의약품 OTC의약품

모이스처라이저 기저귀 연고 보습제 W/SPF

체취방지제 제한제 발한/체취방지제

샴푸 비듬 치료 안티비듬샴푸

자료: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국제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제도 조화 컨퍼런스, 
2013.5.3.

FDA는 화장품의 규제를 위해 특정 화장품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

정하고, 원료성분에 대한 “네가티브리스트”를 규정하였으며, 화장품 라벨

에 대해서는 21CFR Part 701에 규정하고,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화장품의 원료는 색소 외에는 배합성분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제

품의 사전신고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즉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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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화장품의 제조/포장업자는 명칭과 주소를 신고하도록 요구되고 판매

개시 후 60일 이내에 제품의 명칭, 동류, 배합성분을 신고하도록 하나 법

적인 구속력은 없다.

성분규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negative list(수입제한품목리스트)제도

인데, 8가지의 배합금지성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분은 기업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배합가능하다. 

색소의 경우에는 positive list(수입자유품목리스트)로 타르색소를 포

함하여 합성색소와 천연색소가 대상이다. Positive list로 등재하기 위해

서는 사용실적과 안전성자료가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등재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린다.

미국은 1975년부터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화장품 업체관리는 지방식약처를 통하여 수입/제조업자

들에 대하여 정기/특별감시를 시행하는데, 품질검사 및 광고, 표시 등을 

관리하고 있다.

연방 FA & C범은 화장품의 시판을 위해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

고, 화장품의 표시와 사용 및 관습적 환경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

장용 제품과 원료로 생산되어야 하고, 이에 안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화장품 제조사와 개인에게 있다.

FDA는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 명령, 기소, 경고, 수입거

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리콜하며, FDA는 리

콜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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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럽연합

관련 법령은 유럽공동체의 화장품령(Cosmetic Directive)를 수차례 

제정하여 2013년 7월11일부터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으

로 개정 발효되어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각 국에서 세부사

항을 정하도록 하나 유럽공동체의 규제보다 강화할 수 없다.

화장품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통되는 화장품이 인

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에 화장픔의 안전은 원

료의 성분조성이나 포장 및 표시 등에 책임을 지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

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화장품령에 근거한 화장품은 인체의 모든 외표부분(피부, 모발조직, 손

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결과 방향 및 용모 변화, 체취 정돈 및 그들을 보호하거나 건강한 상태

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포되는 물질 또는 제제를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화장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은 별표 1에 기재되어 있고, Annex 

V에 수재된 성분을 하나라도 포함하는 화장품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제

외된다.22)

CMR(Carcinogenic, Mutagenic,& Toxic to Reproduction)에 관

한 규정은 2010.12월부터 나노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은 2013. 1.11일부

터 규정이 발효되었다. 

원료관련규정은 CMR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Category I과 II는 사용

을 금지하고 Category III에 해당되는 성분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사

용허용 및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22)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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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에 제시한 원료 및 금지된 원료가 등재되어 있고 그 밖의 원료

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최근 고시 예정된 화장품규정(Regulation)에 따르면 labelling, 포장 

규정에 따라 I, II, III 등급이 IA, IB 및 2등급으로 세분화 되었고  IA, IB 

등급은 사용금지 성분이고 2등급은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의 평가에 따라 사용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IA, IB 

등급일지라도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안전성 평가 후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럽 화장품고시 제 7고시에 따라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관한 

동물시험이 금지되었고 2009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도 동물시험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급성독성 시험을 실시한 원료를 포함하는 경

우 최종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2013년부터는 반복독성 및 전신독성

을 실시한 원료를 포함하는 최종제품의 판매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평가는 독성시험에 근거하고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의 평가방법과 제조사 자체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외선차단제, 살균제, 보존제, 색소원료 등은 SCCS의 

자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받은 성분의 위해관리는 EU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에대한 전적인 책임은 제조자, 수입업자에게 있고 화장

품 관리는 사전승인제가 아니고 판매된 이후에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즉 

소비자 불만에 따라 위반혐의를 바탕으로 검사,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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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

1) 화장품에 대한 법 규정

  가) 법적근거

약사법 제42조제2항의 규정“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

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학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관해서 약사․식
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성분, 품질, 기능에 관해 필요에 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정의

「화장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3항에 「사람의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

화하며 매력을 증가시켜 용모를 바꾸거나 또는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해 신체에 도포, 살포 그 외 이 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인 것」이며, 화장비누 및 

치아 닦는 종류는 제외한다. 「사업자」란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및 제

조 (그 외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다른 곳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조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또는 화장품을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제조 판매업자」라고 한다. ) 및 이것에 준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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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장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의 원료는 함유 된 불순물이 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을 포

함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화장품은 의약품의 성분, 생물 유래 원료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제

１종 특정화학 물질, 제2종 특정화학 물질 그 외 이것과 유사한 성질과 상

태를 가진 것과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외 방부제, 자외선흡수제 및 

타르색계 이외는 배합해서는 안 되며 배합하는 경우는 100g 중의 최대 

배합 량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화장품에 배합되는 보존료(화장품의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화장품에 배합된 것을 말한다)와 자외선 흡수제(자외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 또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에 배합

된 것을 말한다)는 제한하고 있고 화장품에 배합되는 타르 색소에 대해서

도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 색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적색 

219호 및 황색 204호에 대해서는 모발 및 손톱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한

하여 배합하게 되어 있다. 기타 일반성분의 배합은 기업 책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화장품은 품목마다 화장품제조판매신고를 해야 하며, 화장품기준으로 

배합금지성분, 배합제한성분 등에 준하여야 하고, 56개 효능범위에 속하

여야 한다.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화장품의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신규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신규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

의약품의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2002년 개정약사법으로 제조와 제품의 시장으로의 출하기능을 분리하

여 제조판매업, 제조업을 분리 규정하였다. 공통되는 사항은 후생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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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권한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허

가는 5년 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허가조건으로 품질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이 

의무화되어 있고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판매 후 사용단계에서 유해성

이 보이면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생물유래

제품의 경우 의심되는 감염증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지식과 최신논문 등

을 기초로 해당제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제조허가가 필요하다. 

<표 3-6>에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및 안전

관리기준에 대하여 요약되어 있다. 

〈표 3-6〉 일본의 GQP와 GVP 개요

GQP(품질관리기준) GVP(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GMP 중 출하 후의 업무인 고충처리, 회수처
치, 출하에 대한 절차 등을 이행, 발전시킴.

제조판매를 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방법을 
정한 업무기준

출하관리, 제조업자관리, 품질확보 관리‧불량
품 처리, 회수처치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규정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
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수
집, 검토 및 그 결과에 의거한 필요한 조
치에 대하여 정한 것 

화장품,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은 저 리스크로
서 의약품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

화장품,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은 저 리스
크로서 의약품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

제품의 시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자로서 
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둠.

제품의 시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자
로서 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둠.

품질보증책임자의 설치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
한 조직, 직원, 문서 등을 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안전관리정보
의 수집, 안전 확보조치 등을 규정

문서 및 기록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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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가) 화장품의 규격시험

화장품 규격시험: 화장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완제품, 원

료, 용기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완제품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성분으로는 납, 비소, 수은, 메탄올

이고 원료에서는 중금속이 배합금지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다.  법적인 규

제와 동시에 내부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원료나 완제품에

서 6가 크롬과 1,4-dioxane, 석면, 잔류용매 등이 배합금지 성분으로 관

리되고, 파라벤과 포름알데히드는 배합한도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원료 유기용매, 농약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성분들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제품의 물리적 특성시험이나 미생물 오염 테스트 등이 화장

품의 규격시험에 해당된다. 미생물 오염도평가로는 총 호기성 생균수 평

가(세균 및 곰팡이)와 특정세균 확인평가(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

균)등을 들 수 있다. 

  나)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화장품의 안전성시험으로는 Migration, Toxicology, Human patch 

test 등이 실시되고,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시험으로

는 피부자극(irritation), 자극감(subjective irritation), 알레르기 및 민

감화(sensitization), 광독성(phototoxicity, 홍반, 부종 등이 나타나는

지 여부), 광 알레르기(photoallergenicity), 안막자극(eye irritation) 

테스트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독성시험으로 생식발생독성,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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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발암성시험 등이 실시된다.

  다) 화장품의 효능의 범위 

화장품의 효능범위는 1961년 약사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졌으며 그 후 

2000년에 화장품의 효능 범위를 개정하였고 2011년에 화장품의 효능 범

위 항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화장품의 효능 표시 및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범위 항목 내에서 하여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 효능이 맞는지 확인 또는 평가를 실시할 

때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기능 평가법 가이드라인」의 「신규 효능 취

득을 위한 항 주름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다. )에 근거하여 시험 또는 그것과 동등 이상의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을 다른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 의뢰할 

수 있지만 시험 결과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제조 판매업자가 보관하여

야 하며 시험의 신뢰성 확보 및 효능이 맞는지의 판단은 해당 제조 판매

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조 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효능과 관련 된 근

거를 요구할 때는 시험결과 또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의 개요를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표시・광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화장품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광고를 실시하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효능 이외 메이크업 효과 및 사용감등을 표시하거나 광

고 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지 않으며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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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한다.
(2) 향기에 의해 모발과 두피의 불쾌한 냄새를 억제한다.
(3)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한다.
(4) 모발을 부드럽게 한다.
(5) 두피와 모발에 광택을 준다.
(6) 두피, 모발의 광택을 유지한다.
(7) 모발을 부드럽게 한다.
(8) 빗질이 잘 되게 한다.
(9) 모발의 윤기를 유지한다.
(10) 모발에 윤기를 준다.
(11) 비듬, 가려움을 없앤다. 
(12) 비듬, 가려움을 억제한다.
(13) 모발에 수분, 유분을 보충한다. 
(14) 모발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15) 머리 모양을 정돈하고 유지한다.
(16) 모발이 정전기를 방지한다.
(17)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18) 여드름, 땀띠를 예방한다.
(19) 피부를 관리한다.
(20) 피부 결을 유지한다.
(21)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22) 피부염을 막는다.
(23) 피부를 긴축시킨다.
(24) 피부에 광택을 준다.
(25) 피부의 수분, 유분을 보호한다.
(26) 피부의 유연성을 유지한다.
(27) 피부를 보호한다.
(28) 피부의 건조를 막는다.
(29)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30) 피부에 탄력을 준다.
(31) 피부에 윤기를 준다.
(32)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
(33) 수염을 깎기 쉽게 한다.
(34) 수염을 깍은 후의 피부를 관리한다.
(35) 땀띠를 예방한다.
(36) 햇볕을 막는다.
(37) 햇볕으로 인한 기미, 주근깨를 막는다.
(38) 좋은 냄새가 난다.  
(39) 손톱을 보호한다.
(40) 손톱의 건강을 유지한다.
(41) 손톱에 광택을 준다.

〈표 3-7〉 화장품의 효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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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술이 거칠어지는 것을 막는다.
(43) 입술의 결을 관리한다.
(44) 입술에 광택을 준다.
(45) 입술을 건강하게 한다.
(46) 입술을 보호하고 건조를 막는다.
(47) 건조로 인한 입술의 푸석거림을 막는다.
(48) 입술을 매끄럽게 한다.
(49) 충치를 막는다(사용 시에 칫솔질하여 이를 닦는 종류).
(50) 치아를 희게 한다(사용 시에 칫솔질하여 이를 닦는 종류).
(51) 치아를 제거한다(사용 시에 칫솔질하여 이를 닦는 종류).
(52) 입안을 정화한다(이를 닦는 종류).
(53) 구취를 막는다(이를 닦는 종류).
(54) 댓진을 제거한다(사용 시에 칫솔질을 하여 이를 닦는 종류).
(55) 치석의 침착을 막는다(사용 시에 브러싱하여 이를 닦는 종류).
(56)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주: 1) 예를 들면, 「보충해 유지한다」는 「보충한다」혹은 「유지한다」라고 하는 효능도 가능으로 한다.
     2) 「피부」와 「피부」의 사용구분은 가능으로 한다.
     3) (  ) 안은 효능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사용 형태로부터 고려하고 한정 할 것

3)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가) 화장품 표시의 법적근거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다. 

  나) 화장품 표시 방향 

화장품은 일상적으로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미와 마음의 충족

을 요구하는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표시에 있어 일반소비자가 사



제3장 국외현황 73

용 목적 및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화장품의 품질, 효능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 

허위 또는 과대한 표시를 하거나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

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표시의 정의

「표시」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화장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 또는 그 외의 표시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광고나 그 외의 표시 및 첨부 된 광고와 그 외의 표시 그리고 견본, 

광고지, 팸플릿, 설명서와 그 외 유사한 광고 및 그 외의 표시(다이렉트 

메일, 팩시밀리 등에 의하는 것도 포함한다.) 및 구두에 의한 광고와 그 

외의 표시(전화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포스터, 간판(플래카드 및 

건물 또는 전철, 자동차등에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네온・싸인, 애드벌

룬 그 외 유사한 광고 및 진열물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를 말하며 신문, 잡

지 그 외의 출판물, 방송(유선 전기 통신설비 또는 확성기에 의한 방송을 

포함한다.), 영사, 연극 또는 전광에 의한 광고, 정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기기에 의한 광고 그 외의 표시(인터넷, PC 통신 등에 의한 광고를 포함

한다. )를 말한다.

  라) 의무표시 사항

화장품의 직접적인 용기 또는 직접적인 포장지(직접적인 용기 또는 직

접적인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이 외부의 용기 또는 외부의 포장지 틈새로 

용이하게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외부의 용기 또는 외부의 포장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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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규정내용

(1) 종류별 명칭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명칭이며 다만, 
제품명에 종류별 명칭을 이용할 경우는 해당 제품명을 종류별 명
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괄호, 골조, 색 교체, 등은 눈에 띄도록 표시한다.

(2) 제품명
「제품명」은 약사법 규정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은 명칭 또는 신고
한 명칭에 의해 표시한다.

(3) 제조판매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주소」는 총괄 제조판매책임자가 업무를 하는 사무실의 소재지로 
한다.

(4) 내용량

내용량 표시(용기 또는 포장 재료를 포함하지 않는다)은 다음 기
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량은 내용 중량, 내용 체적 또는 내용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며 내용 중량은 「g」또는 「그램」, 내용 체적은 「mL」
또는 「밀리리터」, 내용 수량은 개수 등의 단위로 표시한다.

(2) 내용 중량 또는 내용 체적은 평균량으로 표시한다. 다만 최소
량의 취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최소량에 한 할 수 있다.

(3) 내용량을 평균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 량과 내용 량의 오
차 -3% 이내로 한다.

(4) 내용량이 10그램 또는 10밀리리터 이하의 화장품(이하 「소용
량 화장품」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내용 량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5) 내용 수량이 6개 이하로 포장을 열지 않고 이것을 알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용 수량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6)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 내용 량을 표시하는 경우 10개의 내
용량의 평균치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한 내용
량과 실질 내용 량의 오차는 -9% 이내로 한다.

(5)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함한다.)

화장품의 표시는 국문으로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명료하게 표

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8>에 표시사항 및 규정을 제시하였다.

〈표 3-8〉 일본의 화장품 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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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규정내용

(6)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화장품」이란, 약사법 제 61조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으로 다만, 제조 
또는 수입 후 적절한 보존조건 아래에 3년이 지나 성질과 상태 및 
품질이 안정된 화장품은 제외한다. 
 「사용기한」은 「사용기한」등의 문자로 표시하며 화장품의 성질과 
상태 및 품질의 안정을 보증하는 기한으로 월 단위까지 표시한다.
예 : 사용기한 2013년 4월, 사용기한 2012.4

(7) 후생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

약사법 제 61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
는 성분(이하 「지정성분」이라고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정
한 방법에 의해 표시한다. 다만, 해당성분에 부수적인 성분으로 
상품 중 배합량에 효능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성분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지정성분을 배합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한다. 다만, 배합량이 

1%이하의 성분은 말미에 배합 량이 많은 순서에 준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2) 착색제를 제외한 지정성분을 앞의 규정방법에 의해 표시하며 
그 후 모든 착색제를 표시한다(이 경우 배합 량이 많은 순서에 
준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8) 원산지 국명 
(원산지가 
일반적으로 
국명보다 
지명으로 알려져 
지명에 의한 
표시가 적절한 
경우는 원산지명) 
다만, 일반소비자에 
의해서 분명하게 
국산품이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제외한다.

「원산지 국명」이란, 해당 화장품을 제조한 사업장이 소재하는 나
라의 명칭으로 한다.
「제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화장품에 라벨을 붙여 그 외 표시를 한 것.
(2) 화장품에 외장을 한 것.
(3) 화장품을 여러 가지로 섞어 담은 포장 또는 조합한 것.
「원산지 국명」은 다음의 정한 표시로 한다.
(1) 수입품
   「원산국 00」, 「원산지 00」, 「제조 00」또는 「00제」( 「00」은 원

산지 국명 또는 지명)
   「MADE IN 00」, 「Made in 00」또는 「made in 00」( 「00」은 

영문 표시에 의한 국명 또는 지명)
(2) 국산품
   국산품으로 원산국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란 다음을 

말한다. 
   (가) 외국의 국명, 지명, 국기, 문장 그 외 이것과 유사한 표시
   (나)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명칭 또는 상표 표시
   (다) 문자에 의한 표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외국의 문자로 표시
   (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표시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산」,「일본제」또는 「Madein Japan」라고 표시한
다. 다만, (나)에 해당하는 표시는 「Made in Japan」라고 표시
하는 경우 다른 표시와 분구분하거나 눈에 띄도록 표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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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규정내용

일부 공정만 국내에서 하는 화장품은 외국제품으로서 취급한
다. 이 경우는 다음의 예에 준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예, 원산국 ○○, 제조판매원 00주식회사 주소

(9)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

제9조, 제4조 제 9호에 규정하는「시행 규칙으로 정한 화장품」이
란, 별표 2의 화장품으로 하며 각각 동표 우란의 예시에 준하여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 사항을 표시한다.

(10) 문의처
화장품에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소비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한다.

문자의 크기는 「종류별 명칭」, 「판매명」, 「원산지 국명」에 사용하는 문

자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 Z8305에 규정한 7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표시 면적에 의해 7포인트 이상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4.5포인트 이상의 문자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협의회가 따로 정하는 소형 용기에 대해서는 

문자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마) 표시의 생략

(1) 표시 면적의 좁은 화장품

2 밀리리터 이하의 직접적인 용기 혹은 포장지 또는 2 밀리리터가 넘

고 10밀리리터 이하의 유리 그 외 유사한 재질로부터 기재사항이 그 용기

에 직접 인쇄되고 있는 화장품은 표시면적이 좁기 때문에 명료하게 표시

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겉(표)의 왼쪽 란의 사항이 외부용기 또는 외부 포

장지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왼쪽 란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용기

에 오른쪽 란과 같이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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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의 서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조판매업자 업체면 또는 상표법에 의
한 등록된 제조판매업자의 상표

제조번호 및 제조기호 생략할 수 있음

사용 기한 생략할 수 있음

- 외부의 용기 또는 외부 포장지 
- 용기 또는 포장지에 접착된 태그 또는 디스플레이 카드
- 내용량이 50그램 또는 50 밀리리터 이하의 용기 또는 포장지로 된 화장품 및 위의 내용

이 없는 작은 용기의 견본품에 있어서 첨부하는 문서
- 외부 용기 또는 포장지가 있는 화장품 중 내용량이 10그램 또는 10 밀리리터 이하의 용

기 또는 포장지로 된 화장품에 첨부하는 문서 및 디스프레이 카드

〈표 3-9〉 포장용기 기재사항

표시 면적이 현저하고 좁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없는 용기 또는 포장

지 된 화장품은 외부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좌 란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

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2)  「후생 노동대신의 지정하는 성분」지정 성분

지정성분이 다음과 같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의 표

시를 생략 할 수 있다.

 

(3) 「원산 국명」

외부용기 또는 포장지에 「원산지 국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

기 또는 포장지에 있어서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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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배합 성분의 일반적 명칭, 상품명 또는 약칭으로 표시
    다만 상품명 또는 약칭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일반적 명칭을 병기 할 것.
(2) 해당 배합 성분의 배합 목적을 표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배합 성분에 대해서는 특기 해 표시할 수 없다.

(4)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

화장품에 첨부 된 사용설명서에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가 표시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용기에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5) 「문의처」

화장품에 첨부된 사용 설명서에 「문의처」가 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용기에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바) 효능표시 및 배합성분 표시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허용 된 범위 내에 표

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배합 성분이 해당 성분의 용량 범위에 있어 효능효과를 객관

적으로 실증되는 경우에는 그 배합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배합성분을 문자, 그림, 사진, 도안 등에 의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기준에 의한다. 

〈표 3-10〉 배합성분 표시 기준 

「일반적 명칭」에 근거하여 표시한 지정성분의 명칭이 다른 경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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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한 배합성분이라고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정성

분의 명칭을 병기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배합 성

분」이란 배합성분의 명칭이 「약」의 문자를 포함하는 것 또는 「한방 성분 추

출물」등 의약품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배합 성분을 특기하게 표시하여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배합 성분의 명칭을 판매 명에 이용하는 경우는 배합 성분의 명칭을 판

매 명에 이용해도 해당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배합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에 표시할 수 있다. 배합 성

분의 명칭을 판매 명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3-11〉 배합성분 명칭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 

1. 향수 등의 향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향료 명을 이용하는 경우
2. 립스틱, 손톱화장품의 색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색조 명을 기술한 명칭을 이용하는 

경우
3. 향료를 배합 성분으로 해당 향료명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향료를 배합 성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화장품의 판매 명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병기해야 한다.
   예, 레몬 향료 배합
4. 배합 성분의 배합량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배합성분 명을 이용하는 경우
  (1) 올리브유가 90%이상 또는 동백기름이 95%이상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올

리브유」또는 「동백기름」의 문구를 판매 명에 이용하는 경우
  (2) 올리브유, 동백기름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이며, 「올리

브 유액」 「동백향유」등의 명칭을 판매 명에 이용하는 경우
  (3) 유액, 크림과 같이 유화된 화장품의 경우 해당 배합성분이 해당 화장품의 모든 성분 

중 수분을 제외한 성분의 5%이상을 배합한 것
  (4) 향유와 같이 유상의 화장품의 경우 해당 배합 성분을 10%이상 배합한 것
5. 배합성분의 명칭을 판매 명에 이용해도 해당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공정거래협의회가 인정한 것

  사) 특정 용어의 사용 기준

화장품의 표시에 있어 안전, 만능, 최상급 등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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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표 3-12>의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준에 의

한 경우에도 화장품의 효능 효과 또는 안전성에 관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표 3-12〉 화장품 표시 특정 용어 사용 기준

용어 기준

(1) 안전성을 의미하는 용어
「안전」, 「안심」등 안전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2) 완전을 의미하는 용어
「완전」, 「완벽」, 「절대」등 전혀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만능을 의미하는 용어
「만능」, 「만전」, 「뭐든지」등 효과가 만능 만전인 것을 의미
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
「최대」, 「최고」, 「최소」, 「비길 데 없음」등 최상급을 의미하
는 용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5)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

「세계 제일」, 「제 1위」, 「당사만」, 「일본에서 처음」, 「발군」, 
「획기적」, 「이상적」등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 사
실에 근거하는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6) 신제품을 의미하는 용어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컴 매체를 이
용하여 표시하는 「신제품」, 「신 발매」등을 의미하는 용어는 
발매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아) 비교 표시의 기준

화장품의 품질, 효능 효과, 안전성 등에 관하여 다른 상품과 비교 표시

하는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비교 표시」란, 타사 또는 자사의 화장품을 비교 대상 상품으로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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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실제 제조방법과 다른 표시 또는 그 우수성에 관한 사실에 
반하는 표시가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2) 화장품의 배합 성분 또는 그 배합 량에 대해 허위의 표현, 부정확한 표현을 하므로 해
당 화장품의 효능 효과 또는 안전성에 관해 일반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3) 화장품의 효능 효과 또는 안전성에 관해 구체적인 효능 효과 또는 안전성을 적시한 것
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보증을 했는지와 같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4) 화장품의 품질, 효능 효과, 안전성에 관해 최대급 또는 완전을 의미하는 표현,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수한 것과 같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5) 의약 관계자, 이용사, 미용사, 그 외 관련자가 특정화장품을 지정, 공인, 추천, 선전하
는 경우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수한 것과 같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
는 표시

(6) 화장품의 선택 방법 또는 그 시험 방법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7) 화장품의 원산지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8) 화장품의 품질, 효능 효과, 안전성 등에 관해 타사의 상품을 비방하는 표시
(9) 그 외 화장품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해 실제의 것 또는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 된 제품보다 현저하고 우량 또는 좋다고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내 보여 이러한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해서 비교하는 표시를 말하며  

비교 표시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어 있는 것.
- 실증되고 있는 수치나 사실을 정확하게 적정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
- 비교 방법이 공정한 것.

비교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한다.

- 통상의 사용 목적이 동일한 것.
- 비교 시에 시판되고 있어 통상의 방법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것. 
  다만, 직전까지 판매되고 있던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는 제외

  자) 부당 표시의 금지

다음과 같은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82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차)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협의회는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관계자에

게 사실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요구 및 그 외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사업자는 공정거래

협의회의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협의회는 전항의 규정

에 위반해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조사에 협력해

야 할 취지를 문서로 경고하고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는 3만 엔 이하의 위

약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취지, 해

당 위반과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다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그 외 이것과 관련 된 사항을 실시해야 할 취지를 문서로 경고하고 경고

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경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해당 자에 대해 30만 

엔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제명처분을 하고 소비자청장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협의회는 규정에 근거 경고, 위약금 부과, 제명처분을 했을 때

는 그 취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비자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외 의약외품 관리 현황

의약외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품목 분류로 미국 등 다른 국가

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약외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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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미국내 
분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가. 생리대  
1) 생리처리용 위생대
2) 생리처리용 탐폰

의료기기

나. 가리개
1) 마스크
2) 안대

의료기기

다. 감싸개
   

1) 붕대
2) 탄력붕대
3) 석고붕대
4)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의료기기

라. 거즈 의료기기

마. 탈지면 의료기기

바. 반창고 의료기기

사. 구강청결용 물휴지

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 
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 입냄새 기타 불쾌
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
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
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
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
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의료기기

2) 액취방지제 : 땀 발생 억제 등을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화장품 
또는 
OTC

  가.  미국

신현택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붕대는 의료기기로, 치약

제는 화장품 또는 OTC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

되어 있고, 각 분류에 따라 허가‧관리되고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의약외품의 분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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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미국내 
분류

3) 땀띠·짓무름 용제 : 땀띠, 짓무
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
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화장품

4) 치약제 :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
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000ppm이하 또
는 과산화수소 0.75%이하를 함
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
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다만, 수출용 치약제의 불소함유
량은 수입국의 기준에 따른다.

화장품 
또는 
OTC

5) 욕용제 :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
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
의 제제 또는 욕조 중에 투입하
여 사용하는 외용제

화장품 
또는 
OTC

나.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1)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
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100g 또는 100mL중 디에틸스
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
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 이
하, 프레드니솔론 0.5mg이하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
제(탈색제, 탈염제). 다만, 2, 4-
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와 단순히 물리적으
로 염색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3)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
는 외용제제

화장품

다.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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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미국내 
분류

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

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 
시킬 목적으로 사용 
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 〔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

바. 인체에 직접 사용 
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의료기기 
또는 
OTC

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
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
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
네랄 제제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
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
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
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
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식이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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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약외품 종류
미국내 
분류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
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2)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
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
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5)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
적으로 하는 제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

가.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희석 
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살충제
2) 살서제

살충제

나. 인체에 직접 적용 
되지 않는 살균· 
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1)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
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2)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자료: 손현순‧신현택·송인숙·전효정(2006). 우리나라 의약외품 허가심사제도 고찰 및 개선 방안. 한
국임상약학회지 제16권 제20호, pp.123~130.



제3장 국외현황 87

- 구강세척제
- 데오도런트
- 양모제
- 제모제
- 염모제
- (활성성분이 있는) 목욕용품
- 약용화장품
- 살충제
- 의료용 치약
- 위생 목적의 면제품
- 살서제

  나. 일본

일본에서 우리나라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분류가 ‘의약부외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약사법에서는 ‘의약부외품’을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한 것으로  정의한다.23) 

첫째, 메스꺼움, 기타 불편, 구취 또는 체취 예방, 땀띠, 상처 등의 방

지, 탈모 예방, 육모 또는 제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약품, 기계기

구, 치과 재료, 의료 용품 및 위생 용품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둘째,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하는 쥐, 파리, 모기, 기타 이와 유

사한 생물 방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 

셋째, 기타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것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EC, 2004) 

이 중 약용화장품 종류는 <표 3-14>와 같이 약용팩, 약용비누, 약용샴

푸 등 8종이 있다.  

23) 일본 약사법(薬事法, 平成二五年五月一七日法律第一七号)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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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적응증 및 효과

샴푸
- 비듬 및 가려움증 예방
- 머리카락과 두피의 땀냄새 예방
- 머리카락과 두피 청결

린스

- 비듬 및 가려움증 예방
- 머리카락과 두피의 땀냄새 예방
- 머리카락에 수분과 유분 공급 및 유지
- 머리카락의 끊김, 가라짐 예방

피부 로션

- 피부 거칠어짐
- 땀띠, 동상, 거칠어짐, 갈라짐, 여드름 예방
- 지성 피부
- 면도기 화상 예방
- 일광으로 인한 점과 주근깨 예방
- 태양 또는 눈으로 인한 화상 후 작열감
- 피부 상쾌감, 청결, 컨디션딩
-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 수분 공급

크림, 유상로션, 
핸드크림, 화장품 
오일

- 피부 거칠어짐
- 땀띠, 동상, 거칠어짐, 갈라짐, 여드름 예방
- 지성 피부
- 면도기 화상 예방
- 일광으로 인한 점과 주근깨 예방
- 태양 또는 눈으로 인한 화상 후 작열감
- 피부 상쾌감, 청결, 컨디션딩
-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 수분 공급
- 피부 보호, 건조한 피부 보호

면도용 제제
- 면도기 화상 예방
- 면도에 대해 피부 보호

화상 예방제제

- 태양 또는 눈으로 인한 화상 후 거칠어짐 예방
- 태양 또는 눈으로 인한 화상 예방
- 일광으로 인한 점과 주근깨 예방
- 피부 보호

팩류

- 피부 거칠어짐
- 여드름 예방
- 지성 피부
- 일광으로 인한 점과 주근깨 예방
- 태양 또는 눈으로 인한 화상 후 작열감
- 피부를 부드럽게 함
- 피부 청결

〈표 3-14〉 일본의 약용화장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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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적응증 및 효과

의료용 비누 
(얼굴 청결제 포함)

- 피부 세정, 멸균, 소독
- 체취, 땀냄새, 여드름 예방
- 피부 청결, 여드름 예방, 면도기 화상, 거칠어짐 

①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의약부외품” 이라는 문자
③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쥐, 파리, 모기, 기타 이와 유사한 생물의 방제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의약부외품, 기타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의약부외품의 경우 각각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문자

④ 명칭 (일반 명칭이 있을 경우 일반 명칭)
⑤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⑥ 무게,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⑦ 후생노동대신 지정 의약부외품의 경우 유효 성분의 명칭 (일반 명칭이 있는 경우 일반 

명칭) 및 그 분량
⑧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부외품은 그 성분의 명칭

자료: Elsner P & Maibach H(2005). Cosmeceuticals and active cosmetics. 2nd edition.

1916년 의약부외품이 일본 약사법에 규정되었으며, 2005년 4월 약사

법 개정 시 의약품, 의료기기인 다수의 품목들이 의약부외품으로 전환되

었다. 의약부외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 광

범위하며, 의약품에 요구되는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EC, 2004). 

의약부외품을 제조하려면 의약부외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후생노

동대신이 기준을 정한 지정된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의약부외품은 품목마

다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 관리 및 제조 판매 후 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판

매업자는 약사를,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에 있어서

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제조판매책임

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부외품은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해야 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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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쥐, 파리, 모기, 기타 이와 유사한 생물 방제의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의약부외품 중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부외품은 “주의 -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것” 이라는 문자

⑩ 후생노동대신 지정 의약부외품의 경우 사용 기간
⑪ 기준이 정해진 의약부외품24)의 경우 해당 기준에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⑫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시사점

1. 화장품의 관리

유럽연합, 미국 및 일본의 규정과 정책에는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은 산업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화장품 관련 법적 근거와 그에 준한 화장품 정의가 <표 

3-15>에 비교 정리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약사법과 약사업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후생성령, 후생성고시, 통지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며,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의 화장품령을 근거하여 각 국에서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하여 운영하되 화장품령의 규제보다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국가별 정의는 기술 방식과 유형 구분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하다. 26) 

24) 후생노동장관이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의약부외품, 화
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성상, 품질,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5) 일본 약사법(薬事法, 平成二五年五月一七日法律第一七号) 제59조(직접 용기 등의 기재 사항)
26)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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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국가별 화장품 규정 및 정의 비교

구분 미국 유럽연합 일본

관련 규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FPLA)

European Cosmetics 
Directive

약사법

사용 부위 인체 및 그 부속기관
인체의 모든 외표부분
치아, 구강점막

피부, 모발

사용 목적

청결ㆍ미화
매력 증대
용모 변화

청결
용모변화
보호, 건강유지
방향, 체취정돈

청결, 미화
매력 증대
용모 변화
건강 유지

사용 방법 도찰, 살포, 스프레이 도포 도찰, 살포

규제 범위 물품 및 구성성분 물질 또는 제제 -

유형

 1) 베이비용
 2) 목욕용
 3) 아이메이크업
 4) 방향용
 5) 모발용
 6) 모발염색용
 7) 메이크업(눈제외)
 8) 매니큐어
 9) 구강위생
10) 개인위생용 

(데오드란트 등)
11) 셰이빙제품
12) 스킨케어류
13) 썬탠
※ 비누 제외

 1) 얼굴/손발용크림, 
에멀젼, 로션, 젤, 오일

 2) 팩(마스크)
 3) 염모용기제
 4) 파우더류(메이크업 

파우더, 목용후파우더, 
위생파우더)

 5) 비누
 6) 방향
 7) 목용용품
 8) 제모
 9) 데오드란트
10) 모발용제품
11) 면도용
12) 메이크업(메이크업 

리무버 포함)
13) 입술용
14) 구강위생용
15) 매니큐어
16) 여성청결제
17) 일광욕 제품
18) 셀프태닝
19) 미백
20) 주름

1) 두발용(염모용 
포함)

2) 피부용(면도용, 
일소용, 
일소장지용 포함)

3) 마무리용(아이 
메이크업 포함)

4) 기타(목욕용 포함)

자료: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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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정부에서는 배합금지와 화장품 원료리스트를 네가티브시스

템으로 규정하여 원료의 사용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표 3-16〉 제외국의 원료관리 체계

구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배합 금지 원료 ◯ ◯ ◯

positive list 색소
색소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타르색소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배합한도 positive list에 성분별 배합한도 지정

자료: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재구성)

화장품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전성분

표시제는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산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정책으로 이들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2. 의약외품 관리

화장품의 범위는 유럽이 가장 광범위하고, 일본, 미국에서는 각각 기능

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이면서 OTC인 것들로 사전 요

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 27) 

27)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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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화장품의 주요 기능별 분류제도의 차이

구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미백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주름개선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OTC 화장품 화장품

체위방지제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제한제 OTC 화장품 부외품(의약품)

땀띠분제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여드름세안제 OTC 화장품 부외품

양모제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제모제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염모제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퍼머제 화장품 화장품 부외품

치약 화장품 화장품 약용치약만 부외품

   주: 부외품: 의약부외품, OTC: ,화장품이면서 OTC인 물품
자료: 이정자‧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2호, 57-70, 

2008(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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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제1절 생산 트렌드 분석

화장품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나 독성 등이 없는 안전성 확보되

어야 하고,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 등의 오염이 없는 제품

의 안정성 확보되어야 한다. 화장품은 아울러 손놀림, 부드러움, 끈적임, 

촉촉함 등의 사용성이 우수해야하고, 적절한 보습, 노화억제, 자외선차단, 

미백, 세정, 색체효과 등의 유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화장품은 브

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뢰와 매력을 주는 컨셉이 있어야 한다.

1. 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을 강조한 일반 화장품에 비해 특히 기능성, 약리

적 효능‧효과를 강조한 제품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코스메티컬(cosmet-

ical) 또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효능을 인증 받은 기능성 화장품을 분류별로 살펴

보면, ① 피부의 주름개선 효과, ② 미백효과, ③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하여 고시한 성분들을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할 경우 해

당 성분들을 인증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원료나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효

능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험에 걸리는 시간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조사·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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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연구결과를 특허나 논

문으로 발표한 뒤 화장품 원료리스트에 등재 시킨 후 원료로 사용하는 후

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화장품시장의 동향을 보면 

고가의 줄기세포 화장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

자료도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2. 줄기세포 화장품

  가. 줄기세포유래 화장품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은 특정성분의 유효성이 인증된 기능

성 성분과는 달리 최근에는 유효성 자체보다는 컨셉에 중점을 둔 제품들

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줄기세포를 함유한 화장품들

이라 할 수 있겠다. 

젊은 피부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소재의 화장품이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직접 화장품 원료로 사용

하는 것은 아니고, 줄기세포 배양액 또는 그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많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로부터 미백효과나 피부재생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줄기세포유래 유효

성을 인증 받은 성분은 하나도 없다.

2012년에 발표된 특허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줄기세포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총 화장품 대비(2011년 기준 6조 3,856억 원) 1 %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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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지만 향후 화장품산업에서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  

줄기세포 관련 특허현황은 2005년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총 37건으로 나타났다. 동물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이 27건으로 전체

의 82%를 차지하고, 식물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는 총 10건이 출원된 것

으로 보도되었다.

출원된 줄기세포 37건 중에서 그동안 10건이 등록되었는데, 동물줄기

세포를 이용한 특허가 8건으로 지방, 골수, 제대혈, 태반유래 성체줄기세

포 또는 배아유래 줄기세포가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식물줄기세포로 등

록된 2건은 은행나무와 천년목란이 사용되었다. 

등록된 특허유형별로는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인 조성물 자체에 관한 

발명이 6건,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3건, 조성물과 제조방법에 관한 발병이 

각각 1건이다. 

동물줄기세포가 화장품원료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배양과정 중 다양한 

성장인자가 분비되는데, 이 중 EFG로 불리는 상피세포성장인자와 bFGF

라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등이 피부 재생 및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는 것

으로 밝혀지고, TGF-β라는 전환 성장인자는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8)

  나. 줄기세포 화장품의 종류

1) 인체유래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를 함유한 화장품을 최초로 출시한 회사는 프랑스회사인 “보

28) 특허청 화학생명공학 심사국, 생명공학심사과 보도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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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라보라투와”이며, 2007년에 인체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한 

항노화 화장품이 최초로 출시되었다. 

항노화 화장품은 피부의 재생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줄기세

포가 무한한 분화능력을 갖는 특성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환자나 버거씨병 등의 심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피부

재생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에 기반 하여 줄기세포가 피부형

성세포를 분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부손상환자의 치료 가

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최근 메디포스트가 출시한 “셀로니아” 화장품은 중국 식품의약품감독

관리국(SFDA)에서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7종의 위생허가를 받았다. 셀

로니아는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줄기세포배양액

이 3~7%정도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어리고 

순수한 제대혈을 분리 배양한 줄기세포는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키는 능

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배양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미백효과를 확인한 차바

이오 & 디오스텍도 제대혈이나 태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배양

물에 피부재생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선전하고 있고, LG

생활건강과 줄기세포기술을 활용한 피부 재생 및 안티에이징 화장품개발

에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29)

줄기세포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인 (주)알엔엘바이오도 줄기세포를 이용

한 화장품브랜드인 "Dr. JUCRE"를 출시하였는데 활용된 성체줄기세포는 

인간의 지방유래 줄기세포이다. 해당브랜드 역시 피부의 재생능력을 강

조하고 있으며, 세포활성을 원활하게 하여 주름개선 및 탄력 회복과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임상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한다.30)

29) http://www.bioin.or.kr/board.do?bid=todaynews&cmd=view&num=2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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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세포유래 줄기세포화장품

인체줄기세포유래 화장품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면서 최근에는 식물줄기세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식물세포 역시 

분화과정에서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이나 활성 펩타이드 성분

이 배양액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업체인 (주)운화는 자체개발한 형성층유래 식물줄기세포 분리와 

배양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사업 분야에 적

용하여 자체 브랜드개발 외에 LG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으며, 산삼, 은

행, 주목나무의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배양추출물을 현재 화장품 원

료로 활용하고 있다.31)

국외 식물세포유래 기능성화장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탈리아 업체인 IRB(Institute for Biotechnological Research)는 

식물세포 배양을 통하여 각각의 효능을 증명하고, 화장품원료 및 제품을 

출시하는데 배양된 식물세포별 밝혀진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 Centella asiatica stem cell: 모세관 보호와 혈관확장 감소 효과

- Echinacea angustifolia stem cell: dark circle 보호 효과

- Gardenia jasminoides stem cell: Collagen 생성 효과

- Buddleja davidi stem cell: 항산화, UV-차단효과와 염증치료 효

과가 있고, 그 외에도 phytosterol, 아미노산, 폴리사카리드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뛰어난 보습 효과

- Leontopodium alpinum stem cell: 주름방지 효과

30) http://gall.dcinside.com/list.php?id=kmu&no=1537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003&aid=0003562210
32) http://www.irbtech.com/home.aspx?d=content&s=172&r=757&p=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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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물세포 배양액이나 배양된 세포에서 특정 효능성분을 찾

기는 쉽지 않으나, IRB는 배양환경에 일장의 스트레스를 가하여 특정 2

차 대사산물이 많이 생성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하여 Phenylpropanoid 성분이 자

연에서 자라는 식물대비 1,000배의 높은 농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Phenylpropanoid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고 피부의 피

지조절에 활성이 있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PhytoCellTec Malus Domestica는 스위스 "Mibelle"그룹에 속하는 

식물세포 배양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식물세포 배양물질에 대한 

효능연구가 활발하고 아래와 같은 제품들을 출하는 회사이다.

피부줄기세포에 식물줄기세포 추출물을 넣어 배양한 결과, 피부줄기세

포의 콜로니 형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는 피부의 노화방지효과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33)

알프스 장미(Alpen  rose)는 척박한 환경인 알프스지방의 1500~3000m 

고지대 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해당 식물세포배양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포함하여 세포의 활력, 세포의 재생능력에 대한 효능을 증명하였

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사과줄기세포 추출물에서는 피부 노화방지 효과를 통한 주름 감소효과

를 증명하였고 특허출원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4)

  다. 줄기세포 화장품 허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3월 “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일부개정고

33) http://www.formulacare.com/docs/webinar_20130624_fredzulli.pdf
34) http://www.mibellebiochemistry.com/products/latest-developments/ 

PhytoCellTe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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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에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인체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 등 59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로 인하여 인체유래 세포나 조직뿐만 아니라 배양 도

중 생성되는 물질과 배양액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막았지만 같은 해 11월

에 배양액 사용을 금지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식약처고시 제2013-24호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체 세포, 조직 및 그 배양

액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한되고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인체유래 세포물질의 사용을 화장품에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감염에 대한 우려와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체유

래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없도록 배합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

다. 이러한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은 아직까지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없고, 기능성 인정을 위해 식약처에 자료가 제출된 경우

도 없다. 

3. 천연/유기농 화장품

  가. 유기농 화장품 시장현황

식물성 소재나 유기농 재료를 주원료로 만든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최

근 급격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Organic monitor

(유기농산업 전문리서치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20억 유로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로 연 평균 10%의 성장률 유

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막연한 친환경 컨셉을 넘어 원료별, 유형

별 세분화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특히 염모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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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등의 품목 군에서도 천연/유기농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인증마크와 세분화된 국제인증제도가 있다. 

따라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생산업체는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 받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최근의 소비자성향은 2010년에 발표된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천연

성분의 화장품 및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화장품을 선

호하는 추세이다. 또한 소비자의 고령화에 의한 노화방지 화장품 등의 고

기능성 화장품구매가 증가하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요소와 함께 천연/유

기농 화장품에도 유기농 노화방지 화장품, 고기능성 천연자외선차단제, 

유기농 염모제 등의 출시가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민간요법인 아로마테라피 등을 근간으로 천연/유기

농 제품이 강세임을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한방성분을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용도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

겠다.

〈표 4-1〉 유기농 화장품의 국내 현황

업체면 브랜드 특징

이니스프리 에코레시피라인
제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 에코스트 인증
녹차를 활용한 친환경 인식
유기농허브, 라벤더, 카모마일 등의 주성분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센서티브
Natural origin성분이 98%이상, 이중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성분이 20%이상 함유
민감성피부라인제품

더 페이스샵 네이쳐셀프
프랑스 SILAB사와 기술제휴
원료, 제조, 포장재까지 친환경 관리기준 적용
친환경 경영실천

코스맥스 네츄로가닉
에센셜 세럼은 에코서트 인증
로즈마리, 림밤은 코스메비오인증 프리메라 센서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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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2009년 4월 석면 파동 이후 급성장하여 

2009년 약 2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이 까다로워

진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호주 등의 국외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배 이상으로 생산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국가별 유기농 화장품 시장 현황

(단위 : 년, 백만불)

국가명 2001 2006 2011

미국 171.3 251.8 397.9

일본  56.0  79.3 108.5

독일  19.2  24.6  31.7

프랑스  15.1  20.9  29.9

호주   9.7  14.5  21.9

  나. 유기농 화장품 관련 국내외 규정 

1)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사전적 의미로는 천연 또는  natural은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유기농 또는 organic은 살충

제나 인공비료,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품을 의미한다35).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화학적 성분을 배

35) 옥스포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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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 제조 시부터 유기

농법으로 재배된 지역에서 유기농 인증기관의 관리 하에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무공해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천연 화장품은 원료는 식물이지만 일반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원료이

며, 토양을 비롯한 환경과 추출과정이 자연적이지 않고 화학용매 등을 사

용한 일반적인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뜻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의 정의에 따라서 재배한 식물 원료를 사용하

여 화학적 방법이나 인공 향을 첨가하지 않고 무공해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 따른 유기농의 정의는 화학비료나 

살충제, 성장조절제, 제초제, 인공사료 등을 배제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

지 않는 농업시스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유기농업을 “화학비

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 첨가제 등 일체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뜻한다.

또한 유기농산물이란? 3년 동안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

하지 않고, 토양 및 농업용수가 기준에 적합한 재배포장에서 재배한 농산

물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1월부터「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준하여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

를 구비하여야만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표시ㆍ광고 입증 책임은 화장품법 제12조의 2 ‘표시ㆍ광고 내

용의 실증’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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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의

프랑스

최소 95% 천연성분이고, 이중 식물성원료 50%와 전체성분의 5% 유기농 
인증 성분이어야만 천연화장품 인증

95% 천연성분이어야 하고, 이 중 식물성원료 95%와 전체성분의 10%는 
유기농 인증 성분이어야 유기농 화장품 인증

에스코트 인증(프랑스 인증협회)조건에 따르면, 95%이상 천연성분, 10%이
상 유기농성분, 지정된 화학성분을 함유하지 말 것 이러한 기준중 하나만 
만족하면 유기농 인증

독일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독일연방 상공협회(BDIH)에서 실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이란? 자연에서 얻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성분으로 
피부와 환경 친화적인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BDIH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물성분, 동물보호/동물실험, 미네랄성분,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천연성분들, 허용되지 않는 천연성분들, 보존료, 
Irradiation, Control

2) 사용 가능한 유기농 원료

유기농 원료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 과 식약처가 공지하는 국가별 유

기농 인증기관 또는 IFOAM에 등록된 기관으로 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는 원료를 뜻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이외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 5% 이내의 합성원료가 함유될 수 있다.

〈표 4-3〉 프랑스와 독일의 유기농 화장품 정의

3) 유기농 및 유기농 화장품 표시

국내에서 제품명에 ‘유기농’ ‘오가닉’ 등 명칭을 사용한 경우엔 유기농 

원료가 전체 95% 이상(물과 소금 제외) 들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

준 미달 제품도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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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표시 기준

영국

95%이상 유기농 성분이 포함되면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

70~95% 유기농 성분이 포함되면 “성분리스트”에 유기농

70%이하 유기농 성분이 포함되면 유기농이란 용어를 제품포장  어디에
도 사용하지 못함.

미국
(농무성, 2002)

유기농 성분이 100%인 경우 USDA ORGANIC 검정색

유기농 성분이 95%인 경우 USDA ORGANIC 초록색

유기농 성분이 70% 이상인 경우 ORGANIC
- organic 제품은 최저 70% 유기원료를 사용해야하고, 이중 물과 식염

은 포함되지 않음(2013년 1월 캘리니아주의 USDA규정)

유기농 성분이 75% 이하인 경우 인증마크는 부착 할 수 없고 성분표시만 
가능

프랑스

최소 95% 천연성분이고, 이중 식물성원료 50%와 전체성분의 5% 유기
농 인증 성분이어야만 천연화장품 인증 표시

95% 천연성분이어야 하고, 이 중 식물성원료 95%와 전체성분의 10%는 
유기농 인증성분이어야만 유기농 화장품 인증 표시

에스코트 인증(프랑스 인증협회)조건에 따르면, 95%이상 천연성분, 
10%이상 유기농성분, 지정된 화학성분을 함유하지 말 것 이러한 기준중 
하나만 만족하면 유기농 인증 표시

독일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독일연방 상공협회(BDIH)에서 실시
인증된 화장품은 “Kontrollierter Naturkosmetik”라 표시 할 수 있음.

〈표 4-4〉 국가별 유기농 표시기준

  

  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국제적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이 매우 다양

하여 소비자와 기업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도가 통합되

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화장품 산업계도 자체 

인증제도 및 인증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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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증현황 2005 2007

Escort
인증 품목수 1,200 5,000

인증 획득 업체수 70 400

BDIH
인증 품목수 2,500 4,000

인증 획득 업체수 50 130

유럽의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관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SCORT는 1991년 프랑스에 설립된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제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수행하며, 식품, 화장품, 직

물 등의 분야에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ECOGRUPPO는 1992년 이탈리아에 설립된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식

품, 화장품, 포장 등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NATURE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

관으로 Natural Cosmetics, Natural Cosmetics with Organic Portion 

(70% 이상 천연원료), Organic Cosmetics(95%이상 천연원료) 등으로 

인증이 세분화되어 있다.

BDIH는 독일의 의약, 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연합단체로 천

연유기농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석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천연/유기농인증기관으로 Cosme Bio, Bio Swiss, USDA Organic, 

Organic Trust Ireland, Bioagricert, ICFA 등이 있다.

〈표 4-5〉 유기농 화장품 인증현황

(단위 : 년, 개,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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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화장품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방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

고 가이드라인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시광고의 기준에 근거하면, 화장품 내용량 100 g 또는 100 mL에 한

방성분을 원재료로 하여 총 중량이 1 mg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방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추출, 분리 또는 정제한 경우 한방

성분과 원재료와의 양적 관계가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2절 대국민 조사 분석

1. 조사개요

<표 4-6>에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의 개요를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20세 이상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

려하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2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Web-survey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의 자료 분석은 [그림 4-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취합된 조사결과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20.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의 집계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 필요에 따라 기본 변수별(성별)로 각 문항과 문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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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

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 및 ANOVA 

등의 분석법을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기준

이 되는 p value는 0.05%, 0.01%, 0.05%로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여 조

사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표 4-6〉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세 이상 일반국민 (남여비율: 남성 1- 여성 2)

조사지역 전국

조사규모 500명 (여성: 350명, 남성: 150명)

표본추출 임의선정 (참고문헌을 기초로 조사대상 성별 대상을 임의선정)

조사기관 온리서치

조사기간 2013.07.15.~2013.07.19. (5일간)

조사방법 온라인 Web-Survey

비고
조사내용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의 조사대상 비율을 Pilot survey를 통해
서 선정하였음.
(남성 1: 여성 2)

〔그림 4-1〕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과정

Editing ⇒ Coding ⇒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SPSS 20.0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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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비율

합계 500 100.0

성별
여성 350 70.0

남성 150 30.0

연령

20~29세 214 42.8

30~39세 143 28.6

40~49세 110 22.0

50~59세 28 5.6

60~69세 4 0.8

70세 이상 1 0.2

거주지

서울 208 41.6

경기도 134 26.8

기타 158 31.6

직업

자영업 42 8.4

전문직 57 11.4

회사원 192 38.4

전업주부 64 12.8

학생 113 22.6

기타 32 6.4

화장여부
및 화장시작
연령

아니오 45 9.0

예 455 91.0

화장시작
연령

10~19세 157 34.5

20~29세 278 61.1

30~39세 15 3.3

40~49세 3 0.6

50세 이상 2 0.4

2. 조사결과

<표 4-7>에 조사대상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4-7〉 응답자 일반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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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의약품 14 2.8 61 12.2 224 44.8 171 34.2 30 6.0

화장품 14 2.8 69 13.8 272 54.4 137 27.4  8 1.6

의약외품 15 3.0 91 18.2 248 49.6 131 26.2 15 3.0

여성의 비율이 70%, 20대의 비율이 42.8%, 수도권의 비율이 41.6%

로 나타났으며, 화장여부에서는 응답자의 91.0%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화장의 시작연령은 10대가 34.5%, 20대가 61.1%로 나타나서 

화장의 처음 시작연령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 인식도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8>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전수준

의 평가결과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의약품의 경우 40.2%, 화장품

은 29.0%, 의약외품은 29.2%로 나타났다. 즉,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

약품 대비 안전수준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고,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안전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안전 수준 평가

(단위:  %)

<표 4-9>는 안전수준 평가에 대한 성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화

장품에서만 안전수준의 평가결과에서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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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성별 안전 수준 평가

(단위: 점)

구분
합계 (N=500) 남성 여성 유의성분석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값 / P값

의약품 3.28±0.858 3.35±0.751 3.26±0.900 1.142/0.286

화장품* 3.11±0.759 3.23±0.647 3.06±0.799 4.925/0.027

의약외품 3.08±0.824 3.11±0.759 3.07±0.842 0.350/0.554

  p<0.05(*) Analysis by ANOVA
  주: 1 매우불안, 2 불안, 3 보통, 4 안전, 5 매우안전

<표 4-10>은 안전수준 평가에 대한 연령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모두 안전수준의 조사결과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10〉 연령별 안전 수준 평가

(단위: 점)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약품 3.28 0.858 3.21 0.896 3.45 0.757 3.23  0.874

화장품 3.11 0.759 3.03 0.813 3.24 0.684 3.08  0.731

의약외품 3.08 0.824 3.03 0.824 3.24 0.796 2.98  0.79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값 / P값

의약품 3.25 0.967 3.25  0.5 4 . 1.651/0.145

화장품 3.18 0.819 3 - 3 . 1.447/0.206

의약외품 3.11 1.031 2.5  0.577 3 . 1.924/0.089

주: 1 매우 불안, 2 불안, 3 보통, 4 안전, 5 매우 안전

<표 4-11>은 알레르기 잠재성 또는 발생 가능성 정도에 대한 결과로 

연령별 응답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착향료와 



제4장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조사·분석  115

착색료는 꽃가루 보다 높은 수준의 알레르기 잠재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고,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알레르기 잠재성은 낮게 인식되

고 있었다. 꽃가루 등 모든 요인의 알레르기 잠재성 또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11〉 전체 및 연령별 알레르기 잠재성 또는 발생 가능성 정도

(단위: 점)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꽃가루 3.3 1.057 3.22 1.064 3.27 1.081 3.54 1.002

과일류 2.37 1.067 2.43 1.080 2.36 1.072 2.33 0.997

착색료 3.45 1.089 3.38 1.084 3.54 1.005 3.42 1.180

착향료 3.49 1.075 3.42 1.044 3.57 0.961 3.47 1.068

화장품 3.16 0.888 3.22 0.906 3.08 0.835 3.17 1.157

의약외품 2.98 0.886 2.94 0.902 2.99 0.839 3.05 1.192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값 / P값

꽃가루 3.25 1.005 2.75 1.258 3.00 - 1.605/0.157

과일류 2.21 0.995 1.75 0.957 2.00 - 0.582/0.714

착색료 3.68 1.124 3.25 1.258 4.00 - 0.715/0.613

착향료 3.82 1.124 3.25 1.258 4.00 - 0.969/0.436

화장품 3.00 0.903 3.00 0.816 3.00 - 0.617/0.687

의약외품 2.96 0.744 2.75 0.500 3.00 - 0.282/0.923

주: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표 4-12〉에는 화장품 제품유형별 신뢰수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천연 및 자연화장품(3.66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은 유기농화장품(3.53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의약외품(3.15점)

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제품유형별 신뢰수준에 대한 성별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 분석에서 홈메이드 화장품에

서만 통계학적 유의성(F값 2.322, p값 0.042)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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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제품 유형별 신뢰 수준

(단위: 명, %)

구분

전혀 
신뢰하지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임 신뢰함 매우 신뢰함

명 % 명 % 명 % 명 % 명 %

일반화장품  5 1.0 34 6.8 303 60.6 155 31.0  3  0.6

기능성화장품  7 1.4 57 11.4 238 47.6 166 33.2 32  6.4

한방화장품  8 1.6 61 12.2 218 43.6 179 35.8 34  6.8

유기농화장품 12 2.4 41  8.2 179 35.8 204 40.8 64 12.8

천연/자연화장품 11 2.2 31  6.2 152 30.4 227 45.4 79 15.8

홈메이드화장품 10 2.0 40  8.0 244 48.8 150 30.0 56 11.2

의약외품 14 2.8 53 10.6 295 59.0 119 23.8 19  3.8

<표 4-13>에는 해당물질들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나노물질의 사용의 인지

율은 47.4%, 줄기세포배양액 사용의 인지율은 53.2%로 다소 높았으나, 

스크럽제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사용인지율은 22.0%로 낮

게 조사되었다. 화장품 원료의 사용여부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4-13〉 화장품 원료의 사용여부 인지

(단위: 명, %)

구분
모름 알고있음 무응답

명 % 명 % 명 %

나노물질 253 50.6 237 47.4 10 2.0

줄기세포배양액 220 44.0 266 53.2 14 2.8

마이크로플라스틱 372 74.4 110 22.0 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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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에는 해당물질들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제시된 항목 전부

에서 연령별 응답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14〉 연령별 화장품 원료의 사용여부 인지

(단위: %)

합계 20대 30대 40대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나노물질 50.6 47.4 2.0 57.9 40.2 1.9 43.4 53.1 3.5 45.5 53.6 0.9

줄기세포
배양액

44.0 53.2 2.8 47.7 48.6 3.7 42.7 55.2 2.1 35.5 61.8 2.7

마이크로
플라스틱

74.4 22.0 3.6 75.2 22.4 2.3 72.7 21.0 6.3 73.6 22.7 3.6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모름
알고 
있음

무응답

나노물질 53.6 46.4 -  25.0  75.0 - 100.0 - -

줄기세포
배양액

53.6 46.4 -  50.0  50.0 - 100.0 - -

마이크로
플라스틱

75.0 25.0 - 100.0 - - 100.0 - -

<표 4-15>에는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의 규제에 대한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65.8%)

이 필요없다(13.2%)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일반국민들은 동물시

험 전면금지에 대한 규제의 도입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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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함 필요없음 무응답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동물시험 
금지의  

 필요성*

합계 329 65.8 66 13.2 105 21.0

7.388/0.025남성  87 58.0 28 18.7  35 23.3

여성 242 69.1 38 10.9  70 20.0

〈표 4-15〉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 규제의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필요함 필요없음 무응답

명 % 명 % 명 %

동물시험 금지의 필요성 329 65.8 66 13.2 105 21.0

<표 4-16>에는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의 규제에 대한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동물시험 전면금지 규제도

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성별 응답자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여, 동물시험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 보다 여성의 공감대가 높게 나

타났다.

〈표 4-16〉 성별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 규제의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표 4-17>에는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의 규제에 대한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별로 동물시험 전면

금지 규제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규제도임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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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함 필요없음 무응답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동물시험 
금지의 
필요성

합계 329 65.8 66 13.2 105  21.0

16.880/0.082

20대 135 63.1 27 12.6  52  24.3

30대  90 62.9 26 18.2  27  18.9

40대  85 77.3  8  7.3  17  15.5

50대  16 57.1  5 17.9   7  25.0

60대   3 75.0  -  -   1  25.0

70대이상  -  -  -  -   1 100.0

〈표 4-17〉 연령별 유럽연합의 동물시험 전면금지 규제의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표 4-18>에는 화장품에 관한 안전이슈의 인지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가 제시되어있다. 화장품 중 중금속 이슈에 대한 인지율(65.4%)이 가장 

높았고, 베이비파우더 석면 이슈에 대한 인지율(60.6%)이 그 다음을 차

지하였으며,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매니큐어 중 벤젠, 화장품 중 스테

로이드류 등의 이슈들은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목

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41.6%), 네일아트의 메틸메트아크릴레이트

(38.0%) 이슈였고,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와 치약 중 DEG 이슈에 대한 

인지율(24.8%)은 다른 이슈의 인지율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19>에는 화장품에 관한 안전이슈의 인지수준에 대한 성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이슈와 화장품 중 중금속 

이슈에 대해서만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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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화장품 안전이슈의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분
알고있음 모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베이비파우더 석면 303 60.6 197 39.4

치약 중 DEG 124 24.8 376 75.2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208 41.6 292 58.4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157 31.4 343 68.6

매니큐어 중 벤젠 287 57.4 213 42.6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165 33.0 335 67.0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290 58.0 210 42.0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146 29.2 354 70.8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255 51.0 245 49.0

화장품 중 중금속 327 65.4 173 34.6

〈표 4-19〉 성별 화장품 안전이슈의 인지 수준

(단위: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χ2값/P값

베이비파우더 석면 60.6 39.4 54.7 45.3 63.1 36.9 3.160/0.075

치약 중 DEG 24.8 75.2 28.0 72.0 23.4 76.6 1.177/0.278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41.6 58.4 44.0 56.0 40.6 59.4 0.508/0.476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31.4 68.6 35.3 64.7 29.7 70.3 1.539/0.215

매니큐어 중 벤젠 57.4 42.6 56.7 43.3 57.7 42.3 0.047/0.828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33.0 67.0 29.3 70.7 34.6 65.4 1.303/0.254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58.0 42.0 49.3 50.7 61.7 38.3 6.607/0.010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29.2 70.8 28.7 71.3 29.4 70.6 0.029/0.864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51.0 49.0 47.3 52.7 52.6 47.4 1.153/0.283

화장품 중 중금속* 65.4 34.6 58.0 42.0 68.6 31.4 5.186/0.023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제4장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조사·분석  121

<표 4-20>은 화장품에 관한 안전이슈의 인지수준에 대한 연령별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니큐어 중 벤젠, 네일아트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이슈와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이슈에 대해서만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

성을 보였다. 

〈표 4-20〉 연령별 화장품 안전이슈의 인지 수준

(단위:%)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베이비파우더 석면 60.6 39.4 55.6 44.4 68.5 31.5 60.9 39.1

치약 중 DEG 24.8 75.2 19.2 80.8 29.4 70.6 28.2 71.8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41.6 58.4 36.4 63.6 46.9 53.1 45.5 54.5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31.4 68.6 25.2 74.8 35.7 64.3 40.0 60.0

매니큐어 중 벤젠 57.4 42.6 50.9 49.1 61.5 38.5 67.3 32.7

네일아트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33.0 67.0 26.6 73.4 32.9 67.1 44.5 55.5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58.0 42.0 54.7 45.3 62.2 37.8 62.7 37.3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29.2 70.8 24.3 75.7 35.0 65.0 31.8 68.2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51.0 49.0 42.5 57.5 60.8 39.2 56.4 43.6

화장품 중 중금속 65.4 34.6 64.0 36.0 65.7 34.3 70.9 29.1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χ2값/P값

베이비파우더 석면 53.6 46.4 100.0  -  - 100.0 10.724/0.057

치약 중 DEG 32.1 67.9  25.0  75.0  - 100.0 7.067/0.216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39.3 60.7  50.0  50.0  - 100.0 5.525/0.355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25.0 75.0  25.0  75.0  - 100.0 9.828/0.080

매니큐어 중 벤젠* 46.4 53.6  75.0  25.0  - 100.0 12.277/0.031

네일아트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42.9 57.1  - 100.0  - 100.0 14.247/0.014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42.9 57.1  75.0  25.0  - 100.0 7.527/0.184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32.1 67.9  - 100.0  - 100.0 7.329/0.197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42.9 57.1  75.0  25.0  - 100.0 15.665/0.008

화장품 중 중금속 53.6 46.4  75.0  25.0  - 100.0 5.447/0.364

p<0.05(*), p<0.01(**)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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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알고있음 모름

명 % 명 %

베이비파우더 석면 303 60.6 197 39.4

치약 중 DEG 124 24.8 376 75.2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208 41.6 292 58.4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157 31.4 343 68.6

매니큐어 중 벤젠 287 57.4 213 42.6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165 33.0 335 67.0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290 58.0 210 42.0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146 29.2 354 70.8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255 51.0 245 49.0

화장품 중 중금속 327 65.4 173 34.6

<표 4-21>에는 화장품 안전이슈별 불안수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1.60점)과 화장품 중 중금속(1.63점)

을 가장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1〉 화장품 안전이슈의 인지 및 불안 수준

(단위: 명, %)

<표 4-22>에는 화장품 안전이슈별 불안수준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의 성

별 분석결과 F값 8.290, p값 0.004)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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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화장품 안전이슈별 불안 수준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베이비파우더석면 117 23.4 126 25.2 47 9.4 11 2.2 2 0.4

치약 중 DEG 19 3.8 46 9.2 44 8.8 12 2.4 3 0.6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75 15.0 83 16.6 37 7.4 9 1.8 4 0.8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32 6.4 57 11.4 48 9.6 17 3.4 3 0.6

매니큐어 중 벤젠 71 14.2 112 22.4 79 15.8 20 4.0 5 1.0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36 7.2 64 12.8 43 8.6 19 3.8 3 0.6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164 32.8 89 17.8 27 5.4 9 1.8 1 0.2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41 8.2 67 13.4 60 6.0 7 1.4 1 0.2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97 19.4 91 18.2 45 9.0 16 3.2 6 1.2

화장품 중 중금속 182 36.4 101 20.2 30 6.0 12 2.4 2 0.4

p<0.05(*) Analysis by ANOVA
주: 1 매우 불안, 2 불안, 3 보통, 4 불안하지 않음, 5 전혀 불안하지 않음.

<표 4-23>에는 화장품 안전이슈별 불안수준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

가 제시되어있다. 제시된 항목 전부에서 연령별 응답결과에 대하여 통계

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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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연령별 화장품 안전이슈의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베이비파우더 석면 1.86 0.854 1.87 0.873 1.90 0.831 1.81 0.857

치약 중 DEG 2.47 0.949 2.44 0.923 2.55 0.942 2.45 1.091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1.96 0.942 1.96 0.973 2.06 0.886 1.92 1.007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2.38 0.990 2.15 0.899 2.47 0.987 2.57 1.087

매니큐어 중 벤젠 2.22 0.956 2.12 0.930 2.33 0.943 2.28 1.027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2.33 1.001 2.25 0.912 2.47 0.952 2.37 1.131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1.60 0.810 1.52 0.805 1.72 0.754 1.64 0.891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2.04 0.862 2.00 0.929 2.14 0.783 2.06 0.873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1.99 1.012 1.87 1.013 2.11 0.97 2.05 1.047

화장품 중 중금속 1.63 0.844 1.54 0.767 1.82 0.961 1.56 0.831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P값

베이비파우더 석면 1.93 0.961 1.50 0.577 0.319/0.865

치약 중 DEG 2.33 0.707 2.00  - 0.187/0.945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1.73 0.786 1.00  - 0.895/0.468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2.43 0.787 1.00  - 1.769/0.138

매니큐어 중 벤젠 1.92 0.862 2.33 0.577 0.999/0.409

네일아트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2.00 1.044  -  - 0.888/0.449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1.42 0.793 1.00  - 1.366/0.246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1.67 0.866  -  - 0.826/0.482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1.92 1.165 1.33 0.577 1.046/0.384

화장품 중 중금속 1.60 0.737 1.33 0.577 1.799/0.129

Analysis by ANOVA
주: 1 매우 불안, 2 불안, 3 보통, 4 불안하지 않음, 5 전혀 불안하지 않음.

<표 4-24>에는 화장품 이상반응의 대처방법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라는 응답비율(30.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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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154 30.8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 143 28.6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다  89 17.8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53 1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  29  5.8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의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26  5.2

기타   6  1.2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라는 비율

(28.6%)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17.8%),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1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5.8%)로 조금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24〉 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단위: 명, %)

<표 4-25>에는 화장품 이상반응의 대처방법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의 유형의 결과에서 성

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남성들의 신고하는 비율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6>에는 화장품 이상반응의 대처방법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

가 제시되어있다. 연령별 응답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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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성별 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154 30.8 41 27.3 113 32.3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 143 28.6 39 26.0 104 29.7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다  89 17.8 30 20.0  59 16.9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53 10.6 18 12.0  35 10.0

싯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  29  5.8 16 10.7  13  3.7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의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26  5.2  6  4.0  20  5.7

기타   6  1.2  -  -   6  1.7

유의성 분석(F값/P값) 14.237 / 0.027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표 4-26〉 연령별 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단위: 명, %)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154 30.8 70 32.7 45 31.5 32 29.1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 143 28.6 60 28.0 42 29.4 32 29.1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다  89 17.8 29 13.6 28 19.6 25 22.7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53 10.6 24 11.2 15 10.5  9  8.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  29  5.8 10  4.7  9  6.3  8  7.3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의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26  5.2 16  7.5  4  2.8  3  2.7

기타   6  1.2  5  2.3  -  -  1  0.9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F값/P값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5 17.9 2 50.0  -  -

27.010/
0.623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 7 25.0 1 25.0 1 100.0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다 7 25.0  -  -  -  -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5 17.9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 2  7.1  -  -  -  -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의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2  7.1 1 25.0  -  -

기타  -  -  -  -  -  -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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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피부에 영양 공급 124 24.8 56 11.2 34 6.8

피부에 수분 공급으로 피부건조 방지 93 18.6 58 11.6 40 8.0

피부보호 89 17.8 64 12.8 53 10.6

피부의 결점을 감추고 색조와 색채로 
아름다움 증진

13 2.6 25 5.0 21 4.2

피부 청결 46 9.2 58 11.6 44 8.8

모발의 청결과 건강 유지 9 1.8 20 4.0 19 3.8

손발톱의 청결과 건강 유지 3 0.6 5 1.0 14 2.8

주름개선 18 3.6 40 8.0 31 6.2

미백효과 24 4.8 40 8.0 39 7.8

자외선차단 24 4.8 45 9.0 59 11.8

피부탄력 15 3.0 29 5.8 43 8.6

노화방지 20 4.0 27 5.4 46 9.2

피지조절 9 1.8 13 2.6 21 4.2

피부세포의 재생 촉진 1 0.2 7 1.4 16 3.2

피부모공 축소 12 2.4 13 2.6 20 4.0

<표 4-27>에는 화장품 역할 및 효능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1순위로 가장 높게 응답한 화장품의 역할 및 효능은 피부에 영양공급

(24.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피부에 수분 공급으로 피부건조 방

지(18.6%)라고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피부보호(12.8%)가 가장 높았으

며, 3순위로는 자외선 차단(11.8%)이라고 응답하였다. 피부에 영양공급

이 3순위까지 총 214명 응답인 14.3%로 가장 많았다.

〈표 4-27〉 화장품의 역할 및 효능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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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N=500)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피부에 영양 공급 24.8 11.2 6.8 26.7 14.0 10.0 24.0 10.0 5.4 

피부에 수분 공급으로 
피부건조 방지

18.6 11.6 8.0 16.0 12.7 6.7 19.7 11.1 8.6 

피부보호 17.8 12.8 10.6 24.0 20.0 10.0 15.1 9.7 10.9 

피부의 결점을 감추고 
색조와 색채로 아름다움 
증진

2.6 5.0 4.2 0.7 0.7 3.3 3.4 6.9 4.6 

피부 청결 9.2 11.6 8.8 13.3 14.0 12.0 7.4 10.6 7.4 

모발의 청결과 건강 유지 1.8 4.0 3.8 2.0 2.7 5.3 1.7 4.6 3.1 

손발톱의 청결과 건강 
유지

0.6 1.0 2.8 1.3 2.7 1.3 0.3 0.3 3.4 

주름개선 3.6 8.0 6.2 2.7 8.0 6.7 4.0 8.0 6.0 

미백효과 4.8 8.0 7.8 2.0 7.3 6.7 6.0 8.3 8.3 

자외선차단 4.8 9.0 11.8 2.7 5.3 10.7 5.7 10.6 12.3 

피부탄력 3.0 5.8 8.6 2.7 4.7 6.7 3.1 6.3 9.4 

노화방지 4.0 5.4 9.2 2.0 6.0 12.7 4.9 5.1 7.7 

피지조절 1.8 2.6 4.2 2.0  - 3.3 1.7 3.7 4.6 

피부세포의 재생 촉진 0.2 1.4 3.2  -  - 2.7 0.3 2.0 3.4 

피부모공 축소 2.4 2.6 4.0 2.0 2.0 2.0 2.6 2.9 4.9 

<표 4-28>에는 화장품 역할 및 효능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순위, 3순위에서는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2순

위에서는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은 피부건조 방지

를, 남성은 피부보호를 2순위로 화장품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4-28〉 화장품의 역할 및 효능

(단위: %)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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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생산자 292 58.4

수입업자  23  4.6

유통업자  46  9.2

관련협회  22  4.4

식품의약품안전처 115 23.0

기타   2  0.4

<표 4-29>에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위해평가 책임의 주체에 대한 조

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생산자에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5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비율(23.0%)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은 위해평가의 주체를 생산자 

중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중요

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9〉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위해평가 책임의 주체

(단위: 명, %)

<표 4-30>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항목의 중요수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경고문구 등 표시관고의 관리 강화(3.73

점)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판매대상에 따른 특별 관리품

목 설정(3.70점)이 그 다음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제조판매 후 클레임

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3.43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

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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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화장품과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항목의 중요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점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명 % 명 % 명 % 명 % 명 %

품질과 제조 기술의 진보 3.63  5 1.0 24  4.8 172 34.4 248 49.6  51 10.2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신속
대응

3.60  4 0.8 42  8.4 234 46.8 176 35.2  44 8.8

국제적 기준 및 규제와의 
조화

3.51  9 1.8 49  9.8 175 35.0 185 37.0  82 16.4

원료에 대한 규제 강화 3.56 12 2.4 65 13.0 119 23.8 155 31.0 149 29.8

위해물질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3.64 13 2.6 58 11.6 127 25.4 172 34.4 130 26.0

위해평가의 독립성 확보 3.55  9 1.8 60 12.0 193 38.6 171 34.2  67 13.4

유해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3.49  8 1.6 48  9.6 155 31.0 210 42.0  79 15.8

제조판매 후 클레임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43 13 2.6 54 10.8 125 25.0 186 37.2 122 24.4

이상반응 사례 수집체계 
구축

3.56 15 3.0 56 11.2 127 25.4 203 40.6  99 19.8

경고문구 등 표시광고의 
관리 강화

3.73 17 3.4 44  8.8 152 30.4 194 38.8  93 18.6

판매대상에 따른 특별 
관리품목 설정

3.70 19 3.8 43  8.6 171 34.2 196 39.2  71 14.2

유기농화장품, 자연화장품 
등에 대한 감시 강화

3.45 13 2.6 58 11.6 159 31.8 177 35.4  93 18.6

안전사고의 이슈화 3.61 14 2.8 46  9.2 147 29.4 193 38.6 100 20.0

대국민 소통 강화 3.70 16 3.2 43  8.6 183 36.6 167 33.4  91 18.2

사용 및 보존습관 등 
사용자 교육 및 홍보

3.63 14 2.8 50 10.0 182 36.4 183 36.6  71 14.2

<표 4-31>에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항목의 

중요수준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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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관리, 대국민 소통 강화에 대한 중요수준의 결과에서 성별로 통

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4-31〉 성별 화장품과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항목의 중요 수준

(단위: 점)

구분

합계 (N=500)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P값

품질과 제조 기술의 진보 3.63 0.771 3.59 0.769 3.65 0.772 0.539/0.463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신속 대응*

3.60 0.997 3.57 1.026 3.62 0.985 3.940/0.048

국제적 기준 및 규제와의 
조화

3.51 0.967 3.42 1.005 3.55 0.949 0.125/0.724

원료에 대한 규제 강화 3.56 1.004 3.45 1.007 3.60 1.001 0.140/0.709

위해물질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3.64 0.992 3.49 0.981 3.70 0.992 1.104/0.294

위해평가의 독립성 확보 3.55 0.989 3.46 0.974 3.59 0.994 0.383/0.537

유해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3.49 0.951 3.41 0.964 3.53 0.944 0.955/0.329

제조판매후 클레임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3.43 0.799 3.32 0.736 3.47 0.821 2.280/0.132

이상반응 사례 수집체계 구축 3.56 0.938 3.59 0.921 3.55 0.946 0.278/0.598

경고문구 등 
표시광고의 관리 강화

3.73 1.096 3.70 1.116 3.74 1.088 0.300/0.584

판매대상에 따른 
특별 관리품목 설정

3.70 1.059 3.62 1.060 3.73 1.059 2.028/0.155

유기농화장품, 자연화장품 
등에 대한 감시 강화

3.45 0.930 3.49 0.968 3.44 0.915 2.334/0.127

안전사고의 이슈화* 3.61 0.919 3.55 0.973 3.63 0.894 4.586/0.033

대국민 소통 강화 3.70 1.035 3.59 1.030 3.75 1.036 1.700/0.193

사용 및 보존습관 등 
사용자 교육 및 홍보

3.63 1.017 3.59 1.004 3.65 1.024 1.545/0.215

p<0.05(*) Analysis by ANOVA
주: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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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명 % 명 % 명 % 명 % 명 %

과학적 객관적 위해평가 
결과

2 0.4 15 3.0 124 26.8 252 50.4  97 19.4

국민의 정서 2 0.4 22 4.4 204 40.8 216 43.2  56 11.2

제외국의 동향 및 사례 3 0.6 33 6.6 193 38.6 194 38.8  77 15.4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4 0.8 21 4.2 109 21.8 233 46.6 133 26.6

국민의 대응 및 주의사항 6 1.2 17 3.4 127 25.4 230 46.0 120 24.0

<표 4-32>에는 화장품 정보제공시 가장 고려할 점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다.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3.94점)을 가장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국민의 정서(3.60점)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4-32〉 화장품 정보 제공 시 가장 고려할 점

(단위: 명, %)

<표 4-33>에는 화장품 정보 제공시 가장 고려할 점에 대한 연령별 조

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국민의 정서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의 

연령별 응답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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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N=500) 20대 30대 40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과학적 객관적 위해평가 
결과

3.85 0.773 3.84 0.824 3.87 0.734 3.88 0.713

국민의 정서* 3.60 0.759 3.48 0.749 3.76 0.712 3.65 0.795

제외국의 동향 및 사례 3.62 0.845 3.55 0.88 3.70 0.805 3.65 0.852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3.94 0.850 3.9 0.861 3.99 0.839 3.96 0.834

국민의 대응 및 주의사항 3.88 0.852 3.83 0.904 3.99 0.76 3.85 0.859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값/P값

과학적 객관적 위해평가 
결과

3.75 0.887 4.00  - 4.00  - 0.184/0.969

국민의 정서* 3.54 0.793 3.75 0.957 3.00  - 2.705/0.020

제외국의 동향 및 사례 3.61 0.786 3.75 0.5 3.00  - 0.680/0.639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3.93 0.900 4.25 0.957 3.00  - 0.559/0.731

국민의 대응 및 주의사항 3.93 0.858 3.75 0.957 3.00  - 0.865/0.504

〈표 4-33〉 연령별 화장품 정보 제공 시 가장 고려할 점

(단위: 점)

p<0.05(*) Analysis by ANOVA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표 4-34>에는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정보의 정확성(62.2%)을 가장 기대하였으며, 정보의 객관성

(14.2%), 정보의 지속성(13.0%) 등의 순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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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정보의 정확성 311 62.2

정보의 신속성  41  8.2

정보의 지속성  65 13.0

정보의 객관성  71 14.2

정보의 통일성   7  1.4

기타   5  1.0

〈표 4-34〉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 수준

(단위: 명, %)

<표 4-35>에는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서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남성은 여성 보다 신속성과 지속성을 중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성별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 수준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정보의 정확성 311 62.2 86 57.3 225 64.3

`11.951
/0.035

정보의 신속성 41 8.2 20 13.3 21 6.0

정보의 지속성 65 13.0 23 15.3 42 12.0

정보의 객관성 71 14.2 20 13.3 51 14.6

정보의 통일성 7 1.4  -  - 7 2.0

기타 5 1.0 1 0.7 4 1.1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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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매행태

<표 4-36>에는 화장품 구매이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피

부보호(44.0%), 피부미용(43.8%)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

며, 피부질환 예방(2.0%)이라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37>에는 화장품 구매이유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

다. 화장품 구매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

였다. 남성은 피부보호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피부미용을 가

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4-36〉 화장품 구매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명 %

피부 보호 220 44.0

피부 미용 219 43.8

피부 치료  46  9.2

피부질환 예방  10  2.0

기타   5  1.0

〈표 4-37〉 성별 화장품 구매이유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피부 보호 220 44.0 79 52.7 141 40.3 

12.244/
0.016

피부 미용 219 43.8 48 32.0 171 48.9 

피부 치료  46  9.2 17 11.3  29  8.3 

피부질환 예방  10  2.0  4  2.7   6  1.7 

기타   5  1.0  2  1.3   3  0.9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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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에는 화장품 구매이유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화장품 구매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다. 20대는 피부미용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30대 이

상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부보호라는 응답이 가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이는 연령별로 화장품 사용목적 자체가 다름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

다. 즉, 20대는 외적미용을 위한 목적이고 30대 이후는 관리중심의 피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표 4-38〉 연령별 화장품 구매이유

(단위: 명, %)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피부 보호 220 44.0 72 33.6 71 49.7 59 53.6 

피부 미용 219 43.8 115 53.7 51 35.7 41 37.3 

피부 치료 46 9.2 19 8.9 15 10.5 9 8.2 

피부질환 예방 10 2.0 5 2.3 5 3.5  -  - 

기타 5 1.0 3 1.4 1 0.7 1 0.9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피부 보호 18 64.3  -  -  -  - 

33.647/0.029

피부 미용  7 25.0 4 100.0 1 100.0 

피부 치료  3 10.7  -  -  -  - 

피부질환 예방  -  -  -  -  -  - 

기타  -  -  -  -  -  -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표 4-39>에는 화장품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

다. 효능ㆍ효과(70.2%), 가격(13.4%)이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이라고 응

답하였고 표시ㆍ광고(0.2%)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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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브랜드  35  7.0

효능ㆍ효과 351 70.2

가격  67 13.4

사용방법  28  5.6

국내산ㆍ수입산   9  1.8

사용 시 주의사항   5  1.0

표시ㆍ광고   1  0.2

기타   4  0.8

〈표 4-39〉 화장품 구매 결정 요인

(단위: 명, %)

<표 4-40>에는 화장품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

어있다. 각 구매결정요인별 결과에서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남

녀별로 구매결정의 우선 요인으로는 1순위가 효능ㆍ효과, 2순위가 가격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순위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용방법, 여성의 경우

는 브랜드라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4-40〉 성별 화장품 구매 결정 요인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브랜드 35  7.0  9  6.0  26  7.4 

15.089
/0.035

효능ㆍ효과 351 70.2 94 62.7 257 73.4 

가격  67 13.4 27 18.0  40 11.4 

사용방법  28  5.6 14  9.3  14  4.0 

국내산ㆍ수입산   9  1.8  3  2.0   6  1.7 

사용시 주의사항   5  1.0  3  2.0   2  0.6 

표시ㆍ광고   1  0.2  -  -   1  0.3 

기타   4  0.8  -  -   4  1.1 

p<0.05(*) Analysis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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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확인 326 65.2

비확인 174 34.8

구분
응답자수

명 %

불필요하다  7  1.4

글씨가 작다 66 13.2

브랜드를 신뢰한다 26  5.2

읽을 시간 여유가  없다 21  4.2

판매원이나 기존  구매자의 설명을 더 신뢰한다 10  2.0

이해하기 어렵다 40  8.0

기타  4  0.8

<표 4-41>에는 화장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의 확인여

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비율이 

65.2%로 나타났다.

〈표 4-41〉 화장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

(단위: 명, %)

화장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의 확인여부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42>에는 화장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의 확인여

부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글씨가 작

아서(37.9%)”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해하기 어려워서(23.0%)”

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4-42〉 화장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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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안전성 168 33.6

이상반응 발생 178 35.6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148 29.6

구입 후 반품 등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   6  1.2

화장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의 확인여부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성별,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성별 조사결과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43>에는 화장품 구매 시 우려하는 점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

어있다. 이상반응 발생(35.6%)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성(33.6%),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29.6%)라는 응답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3〉 화장품 구매 시 우려하는 점

(단위: 명, %)

<표 4-44>에는 화장품 구매 시 느끼는 애로점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조

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효능을 확신할  수가 없다(26.6%)”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가 많다(23.8%)”, “함유성분과 그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없다(16.2%)”라는 응답의 순으로 조사된 반면에 “알

러지 또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사항이 부족하다(3.4%)”라는 응답이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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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

명 %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73 14.6

효능을 확신할  수가 없다 133 26.6

과대포장이  불만스럽다  75 15.0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가 많다 119 23.8

함유성분과 그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81 16.2

알러지 또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사항이 부족하다  17  3.4

기타   2  0.4

구분
응답자수

명 %

TV 149 29.8

잡지  20  4.0

홈쇼핑  30  6.0

인터넷광고  92 18.4

DM 또는  선전카드로그  18  3.6

전문판매원  25  5.0

약국   2  0.4

친구 또는 지인  39  7.8

인터넷이나  정보매체를 통한 직접검색 121 24.2

기타   4  0.8

〈표 4-44〉 화장품 구매 시 느끼는 애로점 및 불만사항

(단위: 명, %)

<표 4-45>에는 화장품 정보의 획득방법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TV(29.8%)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이나 정보매체를 통

한 직접검색(24.2%), 홈쇼핑(18.4%)이라는 응답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5〉 화장품 정보의 획득 방법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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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N=500)

남성 여성
유의성 
분석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χ2값/P값

TV 149 29.8 37 24.7 112 32.0 

25.634/
0.002

잡지  20 4  4  2.7  16  4.6 

홈쇼핑  30 6 10  6.7  20  5.7 

인터넷광고  92 18.4 45 30.0  47 13.4 

DM 또는 선전카탈로그  18  3.6  7  4.7  11  3.1 

전문판매원  25 5  9  6.0  16  4.6 

약국   2  0.4  1  0.7   1  0.3 

친구 또는 지인  39  7.8 10  6.7  29  8.3 

인터넷이나 정보매체를 
통한 직접검색

121 24.2 27 18.0  94 26.9 

기타   4  0.8  -  -   4  1.1 

<표 4-46>에는 화장품 정보의 획득방법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 성별 조사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인터

넷 광고를 통한 정보획득(30.0%)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는 TV를 통한 정보획득(32.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의 직업 특성상 TV를 시청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비율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표 4-46〉 성별 화장품 정보의 획득 방법

(단위: 명, %)

  p<0.01(**) Analysis by Chi-Square test

화장품 정보의 획득방법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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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용횟수

1회
미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기타1) 수차례

화
장
품

기초화장용 제품류(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영양오일, 파우더, 
팩, 아이크림, 세안용 화장품 등)

1 398 32 7 8 1 1

0.2 90.0 6.4 1.4 1.6 0.2 0.2

색조화장용 제품류(파운데이션, 
립스틱, 바디페인팅, 분장용 
제품 포함)

6 453 32 4 4 - 1

1.2 90.6 6.4 0.8 0.8 - 0.2

눈화장용 제품류(아이브라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등)

9 466 20 4 1 - -

1.8 93.2 4.0 .8 0.2 - -

손발톱용 제품류(베이스코트, 
탑코트, 네일폴리시, 네일크림, 
네일에나멜 리무버)

17 466 14 3 - - -

3.4 93.2 2.8 0.6 - - -

목욕용 제품류(목욕 오일, 
캅셀, 바디클렌져 등)

1 486 9 2 - 2 -

0.2 97.2 1.8 0.4 - 0.4 -

인체세정용 제품류(바디클렌저,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469 21 5 4 1 -

93.8 4.2 1.0 0.8 0.2 -

두발용 제품류(샴푸, 린스, 
헤어젤, 헤어컨디셔너, 
헤어무스, 퍼머넌트웨이브 등) 

2 484 9 4 1 - -

.4 96.8 1.8 0.8 0.2 - -

두발염색용 제품류(헤어틴트, 
헤어탈라스프레이 등)

14 478 4 4 - -

2.8 95.6 0.8 0.8 - -

  다. 소비행태

<표 4-47>에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1일 사용횟수에 대한 성

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일부 제품유형별 사용횟수에서 성별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

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남성용화장품의 결과에서 성별로 통계적인 유

의성이 나타났다. 

〈표 4-47〉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1일 사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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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용횟수

1회
미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기타1) 수차례

방향용 제품류(향수, 분말향 
등)

8 476 10 3 3 - -

1.6 95.2 2.0 0.6 0.6 - -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등)

10 472 14 2 2 - -

2.0 94.4 2.8 0.4 0.4 - -

면도용 제품류 
(에프터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수염유연제 등)

9 487 4 - - - -

1.8 97.4 0.8 - - - -

기
능
성
화
장
품

자외선차단
8 470 14 3 4 - 1

1.6 94.0 2.8 0.6 0.8 - 0.2

주름개선
5 477 16 1 1 - -

1.0 95.4 3.2 0.2 0.2 - -

미백효과
4 485 7 2 2 - -

.8 97.0 1.4 0.4 0.4 - -

복합유형(2가지 이상의 
기능성 함유)

5 486 4 2 3 - -

1.0 97.2 0.8 0.4 0.6 - -

영ㆍ유아용 제품류(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

10 480 4 4 2 - -

2.0 96.0 0.8 0.8 0.4 - -

남성용화장품

8 484 5 2 1 - -

1.6 96.8 1.0 0.4 0.2 - -

의
약
외
품

치약제, 구취제
465 25 6 1 - - -

93.0 5.0 1.2 0.8 - - -

탈모방지제, 염모제, 염색제, 
제모제

13 485 1 - - 1 -

2.6 97.0 0.2 - - 0.2 -

살균소독제
10 479 9 1 1 - -

2.0 95.8 1.8 0.2 0.2 - -

주: 1) 기타횟수(기초화장용 제품류: 세안용 3회와 그 외엔 1회, 손발톱용 제품류: 여름철엔 2회내
외, 하루한번 샤워할 때 바디클렌징, 인체세정용 제품류: 바다클렌징 1회와 폼클렌징 1회, 탈
모방지제/염모제/ 염색제/제모제: 1달회 1회)

<표 4-48>에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구입장소에 대한 조사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 제품별 구매장소에서 연령별 조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눈화장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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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입장소

화장품
전문점

원 
브랜드

샵 
할인점 백화점

대형 
마트

홈쇼핑
통신/
전자 

상거래

방문/
후원 
판매

다단계 약국 기타

화
장
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영양오일, 파우더, 팩, 
아이크림, 세안용 화장품 등)

118 77 26 72 82 26 52 16 8 6 17

23.6 15.4 5.2 14.4 16.4 5.2 10.4 3.2 1.6 1.2 3.4

색조화장용 제품류 
(파운데이션, 립스틱, 
바디페인팅, 분장용제품 
포함)

132 90 30 68 43 19 41 7 8 10 52

26.4 18.0 6.0 13.6 8.6 3.8 8.2 1.4 1.6 2.0 10.4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등)

143 89 27 60 36 22 37 10 6 11 59

28.6 17.8 5.4 12.0 7.2 4.4 7.4 2.0 1.2 2.2 11.8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탑코트, 
네일폴리시, 네일크림, 
네일에나멜 리무버)

131 90 49 28 63 21 34 6 8 6 64

26.2 18.0 9.8 5.6 12.6 4.2 6.8 1.2 1.6 1.2 12.8

목욕용 제품류(목욕 오일, 
캅셀, 바디클렌져 등)

52 31 68 26 207 18 50 7 12 6 23

10.4 6.2 13.6 5.2 41.4 3.6 10.0 1.4 2.4 1.2 4.6

인체세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53 33 58 26 187 23 41 12 5 21 41

10.6 6.6 11.6 5.2 37.4 4.6 8.2 2.4 1.0 4.2 8.2

두발용 제품류(샴푸, 린스, 
헤어젤, 헤어컨디셔너, 
헤어무스, 퍼머넌트웨이브 등) 

46 32 57 27 213 27 43 7 7 13 28

9.2 6.4 11.4 5.4 42.6 5.4 8.6 1.4 1.4 2.6 5.6

두발염색용 제품류 
(헤어틴트, 헤어탈라 
스프레이 등)

60 36 59 17 138 25 43 4 5 24 89

12.0 7.2 11.8 3.4 27.6 5.0 8.6 .8 1.0 4.8 17.8

방향용 제품류(향수, 
분말향 등)

51 36 43 41 155 33 50 1 5 16 69

10.2 7.2 8.6 8.2 31.0 6.6 10.0 .2 1.0 3.2 13.8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등)

54 43 47 23 157 16 45 8 5 19 83

10.8 8.6 9.4 4.6 31.4 3.2 9.0 1.6 1.0 3.8 16.6

면도용 제품류 
(에프터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수염유연제 등)

45 27 51 14 200 17 39 7 8 13 79

9.0 5.4 10.2 2.8 40.0 3.4 7.8 1.4 1.6 2.6 15.8

두발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영ㆍ

유아용 제품류, 치약제/구취제의 구매장소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

성이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8〉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구입장소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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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입장소

화장품
전문점

원 
브랜드

샵 
할인점 백화점

대형 
마트

홈쇼핑
통신/
전자 

상거래

방문/
후원 
판매

다단계 약국 기타

기능
성화
장품

자외선차단
125 75 28 47 79 23 62 8 13 12 28

25.0 15.0 5.6 9.4 15.8 4.6 12.4 1.6 2.6 2.4 5.6

주름개선
135 63 24 67 52 23 44 13 6 11 62

27.0 12.6 4.8 13.4 10.4 4.6 8.8 2.6 1.2 2.2 12.4

미백효과
146 53 17 76 41 26 47 7 9 15 63

29.2 10.6 3.4 15.2 8.2 5.2 9.4 1.4 1.8 3.0 12.6

복합유형(2가지 
이상의 기능성 함유)

132 56 21 70 53 28 48 12 8 6 66

26.4 11.2 4.2 14.0 10.6 5.6 9.6 2.4 1.6 1.2 13.2

영ㆍ유아용 제품류(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

55 26 30 42 132 21 42 5 9 11 127

11.0 5.2 6.0 8.4 26.4 4.2 8.4 1.0 1.8 2.2 25.4

남성용화장품
83 43 36 45 90 24 57 10 4 9 99

16.6 8.6 7.2 9.0 18.0 4.8 11.4 2.0 .8 1.8 19.8

의
약
외
품

치약제, 구취제
14 6 64 18 291 23 30 8 4 24 18

2.8 1.2 12.8 3.6 58.2 4.6 6.0 1.6 .8 4.8 3.6

탈모방지제, 염모제, 
염색제, 제모제

40 22 36 24 168 20 42 6 6 36 100

8.0 4.4 7.2 4.8 33.6 4.0 8.4 1.2 1.2 7.2 20.0

살균소독제
19 7 45 17 211 14 33 6 4 55 89

3.8 1.4 9.0 3.4 42.2 2.8 6.6 1.2 .8 11.0 17.8

<표 4-49>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재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결

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재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다

만, 영ㆍ유아용 제품류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에 대한 재구

매의향이 48.6%에 불과하였다. 이는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

품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유추되긴 하지만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품별 재구매 의향에서 성별 조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ㆍ유아용 제품류, 치약제/ 구취제, 탈모방지제/염모제/

염색제/제모제, 살균소독제의 재구매 의향에서는 성별로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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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재구입 의향

있음 없음

화
장
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영양오일, 파우
더, 팩, 아이크림, 세안용 화장품 등)

455 45
91.0 9.0

색조화장용 제품류 (파운데이션, 립스틱, 바디페인팅, 분장용제
품 포함)

370 130
74.0 26.0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메이
크업 리무버 등)

352 148
70.4 29.6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탑코트, 네일폴리시, 네일크림, 
네일에나멜 리무버)

322 178
64.4 35.6

목욕용 제품류 (목욕 오일, 캅셀, 바디클렌져 등)
454 46
90.8 9.2

인체세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404 96
80.8 19.2

두발용 제품류 (샴푸, 린스, 헤어젤, 헤어컨디셔너, 헤어무스, 
퍼머넌트웨이브 등) 

427 73
85.4 14.6

두발염색용 제품류 (헤어틴트, 헤어탈라스프레이 등)
306 194
61.2 38.8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등)
339 161
67.8 32.2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등)
311 189
62.2 37.8

면도용 제품류 (에프터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수염유연제 등)
336 164

67.2 32.8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
440 60
88.0 12.0

주름개선
365 135

73.0 27.0

미백효과
355 145
71.0 29.0

복합유형 (2가지 이상의 기능성 함유)
331 169
66.2 33.8

영ㆍ유아용 제품류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
243 257
48.6 51.4

남성용화장품
320 180
64.0 36.0

이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49〉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재구입 의향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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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재구입 의향

있음 없음

의
약
외
품

치약제, 구취제
459 41
91.8 8.2

탈모방지제, 염모제, 염색제, 제모제
312 188
62.4 37.6

살균소독제
332 168
66.4 33.6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얼굴 442 88.4 18 3.6 14 2.8

팔 14 2.8 99 19.8 97 19.4

손 19 3.8 213 42.6 101 20.2

다리 11 2.2 36 7.2 68 13.6

발 9 1.8 14 2.8 33 6.6

두피 3 0.6 53 10.6 72 14.4

모발 2 0.4 57 11.4 71 14.2

손발톱 - - 10 2.0 38 7.6

기타 - - - - 6 1.2

<표 4-50>에는 화장품의 주사용 부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

다. 주사용 부위의 응답결과는 얼굴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3순위까지 총 

474명인 31.6%로 가장 많았다. 

〈표 4-50〉 화장품의 주사용 부위

(단위: 명, %)

<표 4-51>에는 화장품의 주사용 부위에 대한 성별 조사결과가 제시되

어있다. 성별로 화장품 사용부위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다. 얼굴, 손 등의 사용부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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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상반응 경험

빈도 비율

없음 297 59.4

있음 203 40.6

이상반응 종류

  - 가려움 62 30.5

  - 발진 20 9.9

  - 두드러기 34 16.7

  - 따가움/화끈거림 38 18.7

구분
합계 (N=500)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얼굴 88.4 3.6 2.8 82.7 6.0 4.0 90.9 2.6 2.3

팔 2.8 19.8 19.4 5.3 14.0 28.0 1.7 22.3 15.7

손 3.8 42.6 20.2 4.7 54.7 18.0 3.4 37.4 21.1

다리 2.2 7.2 13.6 3.3 6.0 6.7 1.7 7.7 16.6

발 1.8 2.8 6.6 2.0 3.3 8.0 1.7 2.6 6.0

두피 0.6 10.6 14.4 1.3 8.7 19.3 0.3 11.4 12.3

모발 0.4 11.4 14.2 0.7 7.3 13.3 0.3 13.1 14.6

손발톱  - 2.0 7.6  -  - 2.0  - 2.9 1 -

기타  -  - 1.2  -  - 0.7  -  - 1.4

〈표 4-51〉 성별 화장품의 주사용 부위

(단위: %)

<표 4-52>에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경험 등에 대한 조사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이상반응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40.6%로 나타

났다. 이상반응의 종류로는 가려움(30.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병원내원 경험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를 차지하였다. 

〈표 4-52〉 화장품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경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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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상반응 경험

빈도 비율

  - 여드름 29 14.5

  - 각질 14 6.9

  - 기타 1 .5

이상반응으로 인한 
병원내원 경험

  - 있음 86 42.4

  - 없음 117 57.6

<표 4-53>에는 진동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홈메이드

화장품 등의 각 화장품 제품의 종류별 사용경험과 사용이유,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사용경험은 진동화장품은 27.0%, 기능성화장품은 46.4%, 유기능화장

품은 33.6%, 홈메이드화장품은 19.4%로 나타났다. 기능성 화장품을 제

외한 나머지 제품의 사용경험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동화장품의 사용이유로는 신기술의 호기심이라는 응답이(37.0%) 가

장 많았으며, 진동화장품의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은 54.8%를 차지하

였다. 

기능성화장품의 잔반적인 만족도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7.9%(반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조사되었고,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만족

도 역시 좋다는 응답한 비율이 42.8%(반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좋다고 응답한 비

율이 40.3%(반면에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유기농화장품의 만족도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반면에 나쁘다

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조사되었고,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52.9%(반면에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홈메이드화장품의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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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빈도 비율

진동화장품
(진동마스카라, 
진동파운데이션 

등)

사용경험
없음 365 73.0

있음 135 27.0

사용이유

- 신기술 호기심 50 37.0

- 유효성분의 훕수가 빨라서 35 25.9

- 사용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

44 32.6

- 선전광고에 믿음이 가서 6 4.4

- 기타 - -

만족도

- 매우 불만 8 5.9

- 불만 22 16.3

- 보통 74 54.8

- 만족 31 23.0

- 매우 만족 - -

기능성화장품
(미백효과용, 
자외선차단용, 
주름개선용)

사용경험

없음 252 50.4

있음 232 46.4

이외의 기능성 16 3.2

전반적인 만족도

- 매우 나쁨 1 .4

- 나쁨 11 4.4

- 보통 117 47.2

- 좋음 108 43.5

- 매우 좋음 11 4.4

효능/효과

- 매우 나쁨 2 .8

- 나쁨 23 9.3

- 보통 117 47.2

- 좋음 89 35.9

- 매우 좋음 17 6.9

결과로 47.9%(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제

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47.4%(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가 좋다

고 응답하였다. 

〈표 4-53〉 화장품 종류별 사용경험, 사용이유, 만족도 등 의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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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빈도 비율

제품의 안정성
(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 매우 나쁨 5 2.0

- 나쁨 15 6.0

- 보통 128 51.6

- 좋음 88 35.5

- 매우 좋음 12 4.8

유기농화장품

사용경험
없음 332 66.4

있음 168 33.6

만족도

- 매우 나쁨 1 .6

- 나쁨 7 4.2

- 보통 73 43.5

- 좋음 79 47.0

- 매우 좋음 8 4.8

제품의 안정성
(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 매우 나쁨 2 1.2

- 나쁨 13 7.7

- 보통 64 38.1

- 좋음 76 45.2

- 매우 좋음 13 7.7

홈메이드 화장품

사용경험
없음 403 80.6

- 있음 97 19.4

만족도

- 매우 나쁨 - -

- 나쁨 5 5.2

- 보통 42 43.3

- 좋음 44 45.4

- 매우 좋음 6 6.2

제품의 
안정성(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 매우 나쁨 2 2.1

- 나쁨 15 15.5

- 보통 34 35.1

- 좋음 32 33.0

- 매우 좋음 14 14.4

<표 4-54>에는 구매한 화장품 제품을 평소에 끝까지(용기가 빌 때까

지)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끝까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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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빈도 비율

끝까지 사용(용기가 빌 때까지 사용) 387 77.4

끝까지 사용안함 103 20.6

무응답  10  2.0

다”는 응답비율이 77.4%로 나타났고,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비율도 20.6%로 낮은 결과는 아니었다. 

〈표 4-54〉 화장품 끝까지 사용여부(용기가 빌때까지 사용여부)

(단위: 명, %)

제3절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 분석

1. 국내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 분석

  가. 한국소비자원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상담기구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접수

된 화장품 부작용36) 상담통계 현황이 <표 4-55>에 정리되어 있다. 

화장품 부작용 상담은 연중 1,000건이 넘고, 3월부터 5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부작용(Side effect)”이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
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로 “유해사례” 또는 “실마리정보” 또는 “약물유해반응”을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부작용 보고의무는 화장품법 제5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의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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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화장품 부작용 상담통계 추이(2010~2012)

    자료: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2012년 5월말 기준)

〈표 4-55〉 화장품 부작용 상담통계 현황(2010~2012)

(단위: 건, %)

구분
2010 2011 2012 월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032 100.0 1,249 100.0 430 100.0 2,711 100.0

1월 53 5.1 97 7.8 78 19..1 228 8.4

2월 68 6.6 97 7.8 86 20.0 251 9.3

3월 112 10.9 126 10.1 90 20.9 328 12.1

4월 108 10.5 135 10.8 93 21.6 336 12.4

5월 105 10.2 146 11.7 83 19.3 334 12.3

6월 82 7.9 101 8.1 - - 183 6.8

7월 85 8.2 99 7.9 - - 184 6.8

8월 96 9.3 96 7.7 - - 192 7.1

9월 69 6.7 85 6.8 - - 154 5.7

10월 82 7.9 89 7.1 - - 171 6.3

11월 88 8.5 92 7.4 - - 180 6.6

12월 84 8.1 86 6.9 - - 170 6.3

자료: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2012년 5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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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37)

2008년~2009년 상반기의 전국소비자상담센터 1372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서 접수된 상담사례의 분석결과에서는 화장품 관련 상담은 

2008년 4,334건, 2009년 상반기 2,665건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특

성상 남성보다 여성 상담자수가 2008년 90.3%, 2009년 87.4%로 높게 

나타났고, 20대 소비자의 상담이 2008년 41.2%, 2009년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 관련 상담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표 4-56>과 같다. 2008

년 4,334건의 화장품 관련 상담 중 상담이유를 응답한 4,325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요청” 23.8%인 1,029명, “품질”이 13.1%인 568명, 

“법령 및 기준”이 11.1%^인 478명, “불공정계약”이 9.9%인 429명, “가

격 및 요금”이 8.6%인 374명, “부작용”이 8.4%인 362명, “판매방법”이 

7.6%인 329명, “서비스불만”이 5.2%인 2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

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품질, 부작용, 안정 및 위생, 이물질, 변

질, 부패”를 이유로 상담한 소비자는 25.4%인 1,100명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관련 상담의 주요내용은 <표 4-57>에 제시되

어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결과에서는 피부트러블

로 인한 부작용의 상담이 가장 높았고,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의 상

담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타 부작용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37) 2011년 1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연
구보고서 “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인식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분석되어진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을 정리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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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6〉 화장품 상담내용의 사유(2008~2009년 상반기)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4,334 - 2,665 - 6,999 -

정보요청 1029 23.8 579 21.7 1608 23.0

품질 568 13.1 328 12.3 896 12.8

법령, 기준 478 11.1 302 11.3 780 11.2

불공정계약 429 9.9 175 10.3 704 10.1

가격, 요금 374 8.6 272 10.2 646 9.2

부작용 362 8.4 258 9.7 620 8.9

판매방법 329 7.6 151 5.7 480 6.9

서비스불만 223 5.2 127 4.8 350 5.0

기타 186 4.3 117 4.4 303 4.3

안전, 위생 131 3.0 39 1.5 170 2.4

표시, 광고 49 1.1 23 0.9 72 1.0

유통기한 46 1.1 22 0.8 68 1.0

건의 38 0.9 14 0.5 52 0.7

포장, 용기 31 0.7 14 0.5 45 0.6

이물질 25 0.6 10 0.4 35 0.5

변질, 부패 14 0.3 9 0.3 23 0.3

규격, 계량 13 0.3 125 4.7 138 2.0

소계 4,325 100.0 2,665 100.0 6,990 100.0

결측값 9 - - - 9 -

자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인식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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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7〉 부작용 관련 상담의 주요 내용

(단위: 건, %)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합계

합계 617 100.0 1,213 100.0 1,830 100.0

피부트러블 289 46.8 60 4.9 349 19.1

가려움 36 5.8 32 2.6 68 3.7

발진 34 5.5 18 1.5 52 2.8

통증 57 9.2 2 0.2 59 3.2

접촉성 알레르기 19 3.1 6 0.5 25 1.4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 43 7.0 76 6.3 119 6.5

여드름 및 두드러기 59 9.6 36 3.0 95 5.2

색소침착 8 1.3 4 0.3 12 0.7

신체증상 (구역질, 비염, 가래 등) 7 1.1 0 0.0 7 0.4

기타 65 10.5 979 80.7 1044 57.0

자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인식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재인용).

2. 일본의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일본의 국민생활센터38)를 통해서 접수 신고된 화장품 및 의약품류39)

의 소비자 상담현황과 피해사례 현황을 정리하였다.

38)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는 일
본의 소비자청 산하기관으로 소비생활기본법에 따라 핵심 소비자 옹호 단체로서 독립행
정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본 전역에 위치한 정부와 지방 소비자센터와 공동으로 소비
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39) 일본 국민생활센터에서는 의약품 분류 외 별도 세부단위로 의약부외품(국내기준: 의약외
품)의 통계현황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의약품류의 통계현황을 비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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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본 국민생활센터의 접수 신고된 상담현황

<표 4-58>에는 일본국민생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연도별 화장품 및 

의약품류의 상담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최근 5개년 중에서 2011년도의 

화장품류의 상담사례가 많았고, 2013년도 현황은 접속일자 기준의 통계

자료이다. 의약품 대비 화장품의 상담사례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58〉 일본국민생활센터의 접수 연도별 상담현황(2009~2013)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표 4-59>에는 상담자 연령대별 상담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20대~70대까지 상담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었

고, 의약품류의 경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담사례가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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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9〉 일본국민생활센터의 상담자 연령별 상담사례(2009~2013)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표 4-60>은 상담자 성별 상담현황을 정리하였는데 화장품의 경우는 

당연히 주 소비층인 여성의 상담현황이 86%로 뚜렷하게 높았고, 의약품

류의 경우는 여성의 상담사례가 조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60〉 일본국민생활센터의 상담자 성별 상담사례(2009~2013)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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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1>은 주요 상담사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화

장품의 경우는 계약해지(31.7%), 판매방법(23.9%), 품질기능 및 업무품

질(15.3%) 등의 순서로 상담현황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류의 경우도 

계약해지(25.6%), 판매방법(19.3%), 품질기능 및 업무품질(14.6%) 등의 

순서도 화장품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별 경향을 보였다. 

〈표 4-61〉 일본국민생활센터의 주요 상담내용별 상담사례(2009~2013)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표 4-62>는 판매구입형태별 상담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화

장품의 경우는 단연 통신판매(43.4%)에 대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았r,  의

약품류의 경우는 점포구입(50.7%)에 대한 상담사례 접수신고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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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2〉 일본국민생활센터의 판매·구입형태별 상담사례(2009~2013)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나. 일본 국민생활센터 접수 피해사례 현황

아래는 일본국민생활센터를 통해서 접수 신고된 화장품 및 의약품류의 

피해사례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63>에는 일본국민생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연도별 화장품 및 

의약품류의 피해사례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앞선 상담현황에서와 마찬

가지로 최근 5개년 중에서 2011년도의 화장품류의 상담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상담신고 현황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4>는 연령별 화장품 및 의약품류의 피해사례 현황을 제시하였

는데, 화장품, 의약품류 모두  20대에서 60대로 증가할수록 피해상담건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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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3〉 일본국민생활센터의 화장품 및 의약품류 연도별 피해상담 현황(2009~2013)

(단위: 건, %)

접수년도 화장품 의약품류 합계

2009 657  9.7 120 24.4 777

2010 662 9.8 96 19.5 758

2011 3,651 54.0 102 20.7 3,753

2012 1,445 21.4 131 26.6 1,576

2013 350 5.2 43 8.7 393

합계 6,765 100.0 492 100.0 7,257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표 4-64〉 일본국민생활센터의 화장품 및 의약품류 연령별 피해상담 현황(2009~2013)

(단위: 건, %)

연령 화장품 의약품류 합계

２０세 미만 85 1.3 8 1.6 93

２０대 345 5.1 31 6.3 376

３０대 855 12.6 68 13.8 923

４０대 1,248 18.4 78 15.9 1,326

５０대 1,295 19.1 72 14.6 1,367

６０대 1,468 21.7 99 20.1 1,567

７０세 이상 963 14.2 87 17.7 1,050

불명・무응답 506 7.5 49 10.0 555

합계 6,765 100.0 492 100.0 7,257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접속일: 2013.07.24. 09:00~18:00)

<표 4-65>는 상담자 성별 피해상담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화장품의 경

우는 당연히 주 소비층인 여성의 피해상담현황이 91.9%로 높았고 의약

품류 역시 여성의 피해상담 현황이 65.7%로 피해상담 수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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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화장품 의약품류 합계

골절 0 0.0 2 0.4 2

탈구・염좌 0 0.0 0 0.0 0

절단 0 0.0 0 0.0 0

찰과상・좌상・타박상 18 0.3 8 1.6 26

자상・절상 30 0.4 14 2.8 44

두개골 내부 손상 0 0.0 0 0.0 0

내장손상 0 0.0 0 0.0 0

신경・골수손상 5 0.1 0 0.0 5

근육・힘줄부상 0 0.0 0 0.0 0

질식 5 0.1 0 0.0 5

감각기능 저하 33 0.5 12 2.4 45

〈표 4-65〉 일본국민생활센터의 화장품 및 의약품류 성별 피해상담 건수(2009~2013)

(단위: 건, %)

접수년도 화장품 의약품류 합계

남성 423 6.3 163 33.1 586

여성 6,215 91.9 323 65.7 6,539

단체 5 0.1 1 0.2 6

불명・무응답 122 1.8 5 1.0 127

합계 6,765 100.0 492 100.0 7,257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표 4-66>은 일본국민의 화장품 및 의약품류에 대한 피해상담유형별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화장품의 경우는 피부질환(76%)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가 가장 높았고, 의약품류는 기타 상병 및 증상(37.2%)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화장품의 경우와 같

이 피부질환(34.8%)으로 인한 피해상담이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표 4-66〉 일본국민생활센터의 화장품 및 의약품류 피해 내용별 피해상담 

건수(2009~2013)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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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화장품 의약품류 합계

화상 21 0.3 8 1.6 29

동상 0 0.0 2 0.4 2

피부 질환 5,140 76.0 171 34.8 5,311

감전 장애 0 0.0 0 0.0 0

중독 1 0.0 3 0.6 4

호흡기 장애 477 7.1 16 3.3 493

소화기 장애 19 0.3 67 13.6 86

기타 상병 및 증상 986 14.6 183 37.2 1,169

불명 30 0.4 6 1.2 36

합계 6,765 100.0 492 100.0 7,257

자료: 일본 국민생활센터(http://datafile.kokusen.go.jp)홈페이지 DB(PIO_NET)분석자료

제4절 시사점

1.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에 대한 시사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1월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

인」을 시행하고, 유기농이란 말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에 인증기관에 따라 로고(logo)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적인 공통로고(logo) 개발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유기농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싼 비용으로 

해외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과 함께 프랑스 에코스트 정도의 공신

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인증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대부분 민간기관이라는 점이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들 각 기관마다 인증기준이 다른 것도 인증의 신뢰성을 



164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고부가가치와 글로벌화를 위하여 국

내 인증의 국제화를 목표로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내인증기관을 적극적으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것인지?, 또는 인

증 받은 원료를 배합하여 인증 받는 것인지? 등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

기 때문에 제조사들을 위한 세부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은 “유기농 화

장품이 일반화장품 보다 피부에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한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식 및 소비행태 조사결과의 시사점(식약처40))

  지난 201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화장품 인

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의 조사결과 일부 문항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있어 비교해 보았다. 

  성별은 두 조사결과 모두 약 7:3의 비율로 여성이 주 소비계층임을 

감안하여 여성이 높은 비율로 실시되었다. 화장여부에서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이 10%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남성의 73%

로 나타나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 어느 화장품까지를 사용범위(스킨

로션제품 역시 화장품임)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두 조사결과 모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식약처의 화장시작연령 결과에서는 여성의 약 10%가 10대부터라

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조사대상이 20대 이상으로 

40)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국내 소비자의 화장품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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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일반
현황

성별 남 30.0%, 여 70% 남 33.2%, 여 66.8%

연령

20대 42.8%,
30대 28.6%, 
40대 22.0%,
50대 5.6%,
60대 이상 1.0%

화장여부

(성별)
남 72.7%, 여성 98.9%
(연령별)
20대 93.9%,
30대 89.5%
40대 87.%,
50대 89.3%
60대이상 100.0%

(성별)
남 10%, 여성 70%

화장시작 연령

(성별) 
남성:
10대 22.9%,
20대 63.3%
여성: 
10대 38.2%,
20대 60.4%
(연령별) 
20대: 10대 50.2%
30대: 20대 78.1%

여성  
약 10%가 10대

인식도

안전수준
의약품(3.28점)
화장품(3.11점)
의약외품(3.08점)

알레르기 잠재성 또는 
발생가능성

꽃가루 3.30점
과일류 2.37점
착색료 3.45점
착향료 3.49점
화장품 3.16점
의약외품 2.98점

-

실시하여 20대의 50.2%가 10대부터 화장을 시작한 것으로 응답하여 다

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4-67〉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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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평소 신뢰수준

일반화장품 3.23점
기능성화장품 3.32점
한방화장품 3.34점
유기농화장품 3.53점
천연/자연화장품 3.66점
홈메이드화장품 3.40점
의약외품 3.15점

-

최신 화장품 원료의 
사용인지도

나노물질 47.4%
줄기세포배양액 53.2%
마이크로플라스틱 22.0%

-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규제도입 필요성

도입필요 65.8% -

화장품 안전이슈 
인지여부

베이비파우더 석면 60.6%
치약 중 DEG 24.8%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41.6%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31.4%
매니큐어 중 벤젠 
57.4%
네일아트의 메칠메트 
아크릴레이트 33.0%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58.0%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29.2%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51.0%
화장품 중 중금속 65.4%

-

화장품 안전이슈 
불안정도
(1 매우불안 ~ 5 전혀 
불안하지 않음)

베이비파우더 석면 
1.86점
치약 중 DEG 2.47점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1.96점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2.38점
매니큐어 중 벤젠 2.22점
네일아트의 메칠메트 
아크릴레이트 2.3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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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 1.60점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2.04점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1.99점
화장품 중 중금속 1.63점

화장품사용 이상반응후 
대처방법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30.8%
판매처 환불요청 28.6%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식약처 등 신고 34.2%

-

주관심 화장품의 역할 
또는 효능

피부영양공급 14.3%
피부보호 13.7%
수분공급 및 건조방지 
12.7%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위해평가 주체

생산자 58.4%, 
식약처 23.0%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성확보위한 
각 항목별 중요도
(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

경고문구 등 표시광고의 
관리 강화 3.73점   
판매대상에 따른 특별 
관리품목 설정 3.70점 
대국민 소통 강화 3.70점 
위해물질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3.64점 
품질과 제조기술의 진보 
3.63점 
사용 및 보존습관 등 
사용자 교육 및 홍보 
3.63점 
안전사고의 이슈화 
3.61점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신속 대응 3.60점 
원료에 대한 규제 강화 
3.56점 
이상반응 사례 
수집체계 구축 3.5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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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위해평가의 
독립성 확보 3.55점 
국제적 기준 및 
규제와의 조화 3.51점 
유해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3.49점 
유기농화장품, 자연화장품 
등에 대한 감시 강화 
3.45점 
제조판매 후 클레임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43점

화장품 정보 제공시 가장 
고려할 사항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3.94점
국민의 대응 및 
주의사항 3.88점
과학적 객관적 
위해평가결과 3.85점 
제외국의 동향 및 
사례 3.62점 
국민의 정서 3.60점

-

화장품 정보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점

정보의 정확성 62.2%
정보의 객관성 14.2% 
정보의 지속성 13.0%

-

구매
형태

화장품 구매 주목적(주요 
이유)

피부보호 44.0%,
피부미용 43.8%
피부치료 9.2%

-

화장품 구매 주 결정 요인
효능/효과 70.2%
가격 13.4%
브랜드 7.0%

-

화장품 구매시 용기포장의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

확인 65.2%
확인 31.8%
(여성 35%, 남성 24.5%)

기재표시사항 확인하지 
않는 이유

글씨가 작아서 37.9%
이해하기 어려움 23.0%

이해하기 어려움 31.6%
글씨가 작아서 27.8%

화장품 구매시 
우려하는 점

이상반응 발생 35.6%
안전성 33.6% 
효능 허위과대광고 
29.6%

이상반응 72.2%
성분의 안전성 65.9%
기능 허위과대광고 61.1%
반품 소비자문제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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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화장품 구매시 느끼는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효능 확인불가능 26.6%
과장 허위과대광고 
23.8%
함유성분/ 역할확인
16.2%
과대포장 15.0%
용기포장표기 이해불가 
14.6%

-

화장품 정보의 주 
획득방법

TV 29.8%
인터넷 정보매체검색
24.2%
인터넷광고 18.4%

-

소비
행태

화장품 유형별 1일 
사용횟수

대부분 평균 1~3회
(치약제 및 구취제
1회 미만)

-

화장품 유형별 주 구입 
장소

목욕용, 두발용, 방향용 
체취방지용, 면도용, 
영유아용 제품, 남성용, 
의약외품 등 대형마트,
그 외 제품은 
화장품전문점

(남성)
 백화점 30%, 
 전문매장 28%,
 원브랜드샵 15%,
 방문판매 12%
(여성)
 전문매장 32%, 
 백화점 24%,
 원브랜드샵 15%,
 방문판매 12%

화장품 유형별 재구입 
의향

영ㆍ유아용 제품류를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 
의약외품 등 재구매 
의향이 높음.

-

화장품 주사용 신체부위
얼굴 31.6%, 손 22.2%,
팔 14.0%

-

화장품 사용 이상반응 
경험여부

이상반응 경험 40.6% 이상반응 경험 23.7%

이상반응 유형
가려움 30.5%,
따가움/화끈거림 18.7%

가려움 43.4%
따가움/화끈거림 42.8%

이상반응으로 인한 
병원내원 경험

병원내원경험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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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항목 대국민 조사결과 요약 식약처 조사결과 비교

진동 
화장품

사용경험 사용경험 27.0% -

사용이유 신기술 호기심 37.0% -

만족도 보통 54.8% -

기능성 
화장품

사용경험 사용경험 46.4% -

만족도 좋음 47.9% -

효능/효과만
족도

좋음 42.8% -

안전성 
만족도

좋음 40.3% -

유기농 
화장품

시용경험 사용경험 33.6% -

만족도 좋음 51.8% -

안전성 
만족도

좋음 52.9% -

홈메이드 
화장품

사용경험 사용경험 19.4% -

만족도 좋음 47.9% -

안전성 
만족도

좋음 47.4% -

화장품 끝까지 사용여부 끝까지 사용 77.4% -

조사결과 중 남녀, 연령별 차이점에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유념할 필요

가 있다.

-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에서 남성은 여성 보다 모든 

항목에서 안전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 동물시험 금지규제에 대해서는 남성 보다 여성의 공감대가 높았고, 연

령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높았다.

- 화장품의 안전이슈의 인지도에서는 수입미백화장품 중 수은과 화장품 중 

중금속에 대해서 여성들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네일

아트와 스테로이드류의 이슈는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이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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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상반응의 대처방법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

다”는 수동적인 대응이 남성 보다 여성에서 많았고, 남성들은 신고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항목 중에서 새로운 트렌

드에 따른 신속대응 관리를 남성 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화장품 정보 제공시 가장 고려할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은 제시된 항목들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

나. 연령 높을수록 높게 평가를 받았다.

-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에서는 남성은 여성 보다 신속성과 지속

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피부보호를 가장 높게 평가

했고, 여성은 피부미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20

대는 피부미용, 30대 이상에서는 피부보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화장품 정보의 획득방법으로 남성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TV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종류별 1일 사용횟수를 조사한 결과, 기초화장

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에서 성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구입 장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별 차이를 불 

수 있었으나, 눈화장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방

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영ㆍ유아용 제품류, 

치약제/구취제의 구매 장소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 진동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홈메이드화장품 등의 화장

품 종류별 사용경험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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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 상담 등

을 처리하고 있다. 이때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형별 상담사

례 및 현황이 취합되고는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시스템화된 통계자

료로서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장

품에 대한 안전정보의 항목으로서 상담 및 피해 사례들이 소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진다면, 소비자

들의 올바른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불만이나 피해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겠다.

4. 최근 트렌드의 시사점

최근에는 효능을 강조하는 기능성 화장품 외에 생산된 크림이나 로션

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스터스킨“이라는 제품종

류가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은 법 규정의 기능성과는 다른 의미

의 사용 상의 기능성으로 취급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신종 화장품 종류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효과 대

비 비용부담이 더 크고, 그 비용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조업

체의 부적절한 행태로 사료된다.

이러한 종류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과 공론화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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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소재부분의 기술수준이 미약했던 2000년 

초반 대비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3개사

가 포함되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개사 외 기업들의 수준은 아

직도 외국 명품에 밀려 국산 화장품의 가치가 미약하고 저가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

도적 지원과 사회적 및 문화적인 수준 상승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분류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차이는 각 국가별 역사와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시대의 요구에 따

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화장품 제조사의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화장품 제조업

체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GMP체계를 의무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과 유형 

분류에 한층 근접해갈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국제적 

조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품의 최신 컨셉으로 바이오, 나노, 한방, 유기농 등이 소개되면

서, 천연소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급격

히 증가하였는데, 이를 위한 소재 개발 연구 분야 뿐 아니라 그 소재에 대

한 효능 및 안전 평가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정책제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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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표시와 광고는 효능과 효과의 범위가 한정되어 무분별한 

의학적 과대 또는 허위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도입된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의식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제공되고 있다

고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화장품에서 기대하는 것을 제한된 표시광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화장품의 안전정보 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들의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이슈에 대한 인지수준, 화장품 이

상반응에 대처하는 방법,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성별, 연령별 

차이가 관찰되었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와 구매 장소, 정보 획득방법

에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의 성별 및 연령별 인식차이를 고려

한 화장품 표시와 맞춤형 정보 교육이 화장품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 및 매스컴 홍보를 위한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인

력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업계와 소비자 요구에 부합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허위 유기농 표시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 화장품에 대

한 사전·사후관리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증표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와 관리로 인증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은 객관적인 인증이 필요한데, 현재 부분별한 민

간인증이 대부분이어서 인증기관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 운영과 관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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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험검사기관의 식의약분야가 통합관리 되었듯이 인증분야도 식

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평가시스템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사

료된다.

더불어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제조사 및 제조판매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공신력 있고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다.

여드름, 아토피 등의 경미한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 

약사법과 화장품법 간의 상충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에 

입각하여 위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고, 입증이 가능한 근거 있는 

표현은 표시나 광고에 활용되도록 허가하여, 표시허가의 범위도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 유통되는 일부 수입 미백 화장품

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어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제조국이 불분명한 제품으로 허용 기준

치를 120배에서 만5천 배까지 초과하여 수은이 검출된 경우였다. 

또한 온라인 판매 수입 미백 화장품은 포장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도 판매 사이트에서는 '기능성' 또는 미백 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장품의 안전 관리와 함께 표시 광고 단속을 강화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함께 화장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조부터 소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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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료관리, 제품관리, 유통관리, 소비자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화장품이 유통 중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회수를 할 수 

없다. 식품은 식품위생법, 의약품은 약사법,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으로 회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식약처

의 개별고시가 아닌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 특히 소홀히 되기 쉬운 유통관리를 강

화하여 판매 및 유통의 책임자와 수입자들 또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도

록 하며, 필요시 회수 등의 사후관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정책제언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장품을 피부 보호와 미용을 위해 직접 몸에 사용

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주

요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자 행태와 불만 및 피해 

사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DB시스템 구축한다면, 이들 정보 활

용을 통해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기인하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시에 

현재는 대부분 관련기관이나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되고 있지 않으나, 

피해사례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효과가 교육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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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 그룹별 소

통방법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화장품

과 의약외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그룹인 10대, 20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증가하는 노령층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화장품의 사용 효능 증대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줄기세포 배양액과 신종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

관의 전문화와 신기술 관련 산업체와의 정보 공유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된다.

넷째, 사전예방적 관리방안 강화를 위하여, 천연 및 유기농에 대한 신

뢰성 있는 인증 평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 관련 인증관리사업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화장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와 유통 단계에서 

신속회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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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국민생활센터 화장품 관련 상담 및 피해 현황 
통계추출 흐름도

① http://www.kokusen.go.jp/ncac_index.html

② http://www.kokusen.go.jp/category/jirei_hanre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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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http://datafile.kokusen.go.jp/select/syhn_sbs_sntk.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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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http://datafile.kokusen.go.jp/select/syhn_sbs_sntk.jsp

⑦ http://datafile.kokusen.go.jp/select/syhn_sbs_sntk.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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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http://datafile.kokusen.go.jp/select/syhn_sbs_sntk.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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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http://datafile.kokusen.go.jp/menu/knsk_men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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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http://datafile.kokusen.go.jp/menu/knsk_menu.jsp#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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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http://datafile.kokusen.go.jp/menu/syki_men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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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http://datafile.kokusen.go.jp/menu/syki_men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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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http://datafile.kokusen.go.jp/menu/syki_men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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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http://datafile.kokusen.go.jp/menu/syki_men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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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http://datafile.kokusen.go.jp/menu/syki_menu.jsp#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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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http://datafile.kokusen.go.jp/menu/prin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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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부록 2. 소비자 인식조사표

파일 첨부 (별첨 참조)

구분 지역 ID 관리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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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소비자 중심적 화장품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및 소비 행태와 화장품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화장품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을 정비하는데 중요

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개인정보 및 비밀이 절대

적으로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ax] 02)355-8188

연구위원   김정선
전문연구원 윤시몬
연구원     이서희

☎  02)380-8148

☎  02)380-8213

☎  02)380-1679

구분 일반현황 내용

성별 󰏚 ① 여성      󰏚 ② 남성

연령
󰏚 ① 20세~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69세       󰏚 ⑥ 70세 이상

거주지
󰏚 ① 서울      󰏚 ② 경기도        
󰏚 ③ 기타 ( ________ )

직업
󰏚 ① 자영업      󰏚 ② 전문직         󰏚 ③ 회사원
󰏚 ④ 전업주부        󰏚 ⑤ 학생           
󰏚 ⑥ 기타 ( ________ )

화장여부 󰏚 ① 예(화장을 시작한 연령       세)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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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

A-1. 귀하께서는 아래 품목들의 안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품목
매우불

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
전

(1) (2) (3) (4) (5)

1. 식품(일반가공식품류)

2. 건강기능식품

3. 식품첨가물

4. 의약품

5. 화장품

6. 의약외품

7. GMO(유전자재조합/ 

변형식품)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

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

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의약외품이란? 1)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

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예) 치약, 탈모방지제, 염색제, 제모제, 살충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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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귀하께서는 아래 품목들의 “알레르기 잠재성 또는 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낮

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
음

(1) (2) (3) (4) (5)

1. 꽃가루

2. 견과류 (땅콩, 잣, 아몬드, 호두)

3. 단백질식품 (달걀, 조개류, 새우, 

등푸른 생선)

4. 과일류 (딸기, 오렌지, 토마토)

5. GMO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

6. 착색료

7. 착향료

8. 화장품

9. 의약외품

A-3. 다음 유형에 대한 귀하의 신뢰 수준을 표시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신뢰
하지 않음

(2)

보통임

(3)

신뢰함

(4)

매우 
신뢰함

(5)

 1. 일반화장품

2. 기능성화장품

3. 한방화장품

4. 유기농화장품

5. 천연 또는 자연
화장품

6. 홈메이드 화장품

7.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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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지
여부
○/×

매우 
불안 불안 보통 불안하

지않음

전혀 
불안 
하지 
않음

(1) (2) (3) (4) (5)

1. 베이비파우더 중 
석면(Asbest)

2. 치약 중 디에틸렌 
글리콜(DEG)

3. 목용제품 중 1,4- 
디옥산, 포름알데히드

A-4. 아래와 같은 물질들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

까?

항목 모름
(1)

알고있음
(2)

무응답
(3)

1. 나노물질

2.  줄기세포배양액

3.  마이크로플라스틱

A-5. 유럽연합은 2013년 3월 11일부터 동물시험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체시험법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없다

󰏚 ③ 무응답

A-6. 아래 나열된 화장품의 안전이슈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면, 귀하께서 이로 인한 불안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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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지
여부
○/×

매우 
불안 불안 보통 불안하

지않음

전혀 
불안 
하지 
않음

(1) (2) (3) (4) (5)

4. 탈모샴푸 중 미녹시딜

5. 메니큐어 중 벤젠

6. 손톱연장용 네일아트 
재료(젤, 파우더)의 
메칠메트아크릴레이트 
(Mehtylmethacrylate)

7. 수입미백화장품의 
기준치 이상의 수은 
검출

8. 화장품 중 프탈레이트류

9.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류

10. 화장품 중 중금속 등

A-7. 귀하께서는 화장품 사용 후 이상반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다.

󰏚 ② 판매처에 환불 요청한다.

󰏚 ③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다.

󰏚 ④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

󰏚 ⑥ 온라인, 모바일, SNS등의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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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귀하께서 현재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역할 또는 

효능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피부에 영양 공급

󰏚 ② 피부에 수분 공급으로 피부건조 방지

󰏚 ③ 피부보호

󰏚 ④ 피부의 결점을 감추고 색조와 색채로 아름다움 증진

󰏚 ⑤ 피부 청결

󰏚 ⑥ 모발의 청결과 건강 유지

󰏚 ⑦ 손발톱의 청결과 건강 유지

󰏚 ⑧ 주름개선

󰏚 ⑨ 미백효과

󰏚 ⑩ 자외선차단

󰏚 ⑪ 피부탄력

󰏚 ⑫ 노화방지

󰏚 ⑬ 피지조절

󰏚 ⑭ 피부세포의 재생 촉진

󰏚 ⑮ 피부모공 축소

A-9. 귀하께서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위해평가 책임의 주체가 누구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자 󰏚 ② 수입업자

󰏚 ③ 유통업자 󰏚 ④ 관련협회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 ⑥ 기타 ( 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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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귀하께서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 관리

항목들의 중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1. 품질과 제조 기술의 진보

 2.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신속한 
대응

 3. 국제적 기준 및 규제와의 조화

 4. 원료에 대한 규제 강화

 5. 위해물질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6. 위해평가의 독립성 확보

 7. 유해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8. 제조판매 후 클레임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9. 이상반응 사례 수집체계 구축

10. 경고문구 등 표시 광고의 관리 
강화

11. 판매대상에 따라 관리 구분이 
필요한 특별 관리품목 설정(예: 
네일아트숍/미장원 등 전문가 
판매용 및 개인소비자 판매용 
구분)

12. 유기농화장품, 자연화장품 등에 
대한 감시 강화

13. 안전사고의 이슈화

14. 대국민 소통 강화

15. 사용습관, 보존습관 등 사용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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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정부에서 화장품에 대한 정보제공 시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음

(2)

보통

(3)

중요함

(4)

매우
중요함

(5)

 1. 과학적․객관적 
위해평가결과

 2. 국민의 정서

 3. 제외국의 관련 동향 
및 사례

 4.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5. 국민의 대응 및 
주의사항

A-12. 정부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에 대해 귀하께서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정보의 정확성 󰏚 ② 정보의 신속성

󰏚 ③ 정보의 지속성   󰏚 ④ 정보의 객관성  

󰏚 ⑤ 정보의 통일성        󰏚 ⑥ 기타 ( 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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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태

B-1. 귀하께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부 보호

󰏚 ② 피부 미용

󰏚 ③ 피부 치료

󰏚 ④ 피부질환 예방

󰏚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B-2. 화장품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

엇입니까?

󰏚 ① 브랜드

󰏚 ② 효능ㆍ효과

󰏚 ③ 가격

󰏚 ④ 사용방법

󰏚 ⑤ 국내산ㆍ수입산

󰏚 ⑥ 사용 시 주의사항

󰏚 ⑦ 표시ㆍ광고

󰏚 ⑧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B-3. 귀하께서는 화장품 구입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확

인하십니까?

󰏚 ① 예 (B-4.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B-3-1.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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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1.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불필요하다

󰏚 ② 글씨가 작다

󰏚 ③ 브랜드를 신뢰한다

󰏚 ④ 읽을 시간 여유가 없다

󰏚 ⑤ 판매원이나 기존 구매자의 설명을 더 신뢰한다

󰏚 ⑥ 이해하기 어렵다

  󰏚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B-4. 귀하께서 화장품 구매 시 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안전성(미생물 오염, 위해물질 함유 등) 

󰏚 ② 이상반응 발생

󰏚 ③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 ④ 구입 후 반품 등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

󰏚 ⑤ 기타 ( _____________ )

B-5. 귀하께서 화장품 구매 시 느끼는 애로사항 또는 불만사항은 무엇

입니까?

󰏚 ①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② 효능을 확신할 수가 없다

󰏚 ③ 과대포장이 불만스럽다.

󰏚 ④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가 많다.

󰏚 ⑤ 함유성분과 그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 ⑥ 알러지 또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사항이 부족하다.

󰏚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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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귀하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① TV

󰏚 ② 잡지

󰏚 ③ 홈쇼핑

󰏚 ④ 인터넷광고

󰏚 ⑤ DM 또는 선전카드로그

󰏚 ⑥ 전문판매원

󰏚 ⑦ 약국

󰏚 ⑧ 친구 또는 지인

󰏚⑧인터넷이나 정보매체를 통한 직접 검색 

      (자주 사용하는 검색사이트:               )

󰏚 ⑧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210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유형
사용 

횟수

구입 

장소

재구입
의향
○/×

화

장

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영양오일, 파우더, 팩, 
아이크림, 세안용 화장품 등)

색조화장용 제품류 (파운데이션, 립스틱, 
바디페인팅, 분장용제품 포함)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등)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탑코트, 
네일폴리시, 네일크림, 네일에나멜 리무버)

목욕용 제품류 (목욕 오일, 캅셀, 
바디클렌져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두발용 제품류 (샴푸, 린스, 헤어젤, 
헤어컨디셔너, 헤어무스, 퍼머넌트웨이브 등) 

소비행태

C-1. 1일 기준으로 사용횟수를 표시해주시고, 구입장소의 해당번호를 

기입해주신 후 향후 재구입 의향이 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① 화장품전문점   ② 원브랜드샵   ③ 할인점   ④ 백화점   ⑤ 대형마트  

 ⑥ 홈쇼핑 

⑦ 통신/전자상거래   ⑧ 방문/후원 판매   ⑨ 다단계  ⑩ 약국   ⑪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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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용 

횟수

구입 

장소

재구입
의향
○/×

두발염색용 제품류 (헤어틴트, 
헤어탈라스프레이 등)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등)

체취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등)

면도용 제품류 (에프터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수염유연제 등)

기능성화
장품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미백효과

복합유형 (2가지 이상의 기능성 
함유)

영ㆍ유아용 제품류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

남성용화장품

의
약
외
품

치약제, 구취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염색제, 제모제

살균소독제

C-2. 귀하께서 화장품을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얼굴

󰏚 ② 팔

󰏚 ③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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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리

󰏚 ⑤ 발

󰏚 ⑥ 두피

󰏚 ⑦ 모발

󰏚 ⑧ 손발톱

󰏚 ⑨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C-3. 귀하께서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적이 있

습니까?

󰏚 ① 예 (C-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C-4.번으로 이동)

C-3-1. 어떤 이상반응을 경험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가려움

󰏚 ② 발진

󰏚 ③ 두드러기

󰏚 ④ 따가움ㆍ화끈거림

󰏚 ⑤ 붉은반점

󰏚 ⑥ 여드름

󰏚 ⑦ 각질

󰏚 ⑧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C-3-2.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험이 있

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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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귀하께서는 진동화장품(진동마스카라, 진동파운데이션 등)을 사

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C-4-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C-5.번으로 이동)

C-4-1.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 ② 유효성분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 ③ 사용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 ④ 선전광고에 믿음이 가서

󰏚 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

C-4-2. 만족의 정도는 어떠하셨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C-5. 귀하께서는 기능성화장품(미백효과용, 자외선차단용, 주름개선

용)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기능성유형:__________)(C-5-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C-6.번으로 이동)

󰏚 ③ 이외의 기능성 ( 예: 모공수축 _____)(C-5-1.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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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나쁨
(1)

나쁨
(2)

보통
(3)

좋음
(4)

매우 
좋음
(5)

 1. 전반적인 만족도

2. 효능ㆍ효과

3. 제품의 안정성(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항목
매우 
나쁨
(1)

나쁨
(2)

보통
(3)

좋음
(4)

매우 
좋음
(5)

 1. 만족도

2. 제품의 안정성(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C-5-1.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아래 항목별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C-6. 귀하께서는 유기농화장품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C-6-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C-7.번으로 이동)

C-6-1.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아래 항목별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C-7. 귀하께서는 홈메이드 화장품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C-7-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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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나쁨
(1)

나쁨
(2)

보통
(3)

좋음
(4)

매우 
좋음
(5)

 1. 만족도

2. 제품의 안정성(층분리, 

변색, 이취 등의 변형이나 
변화) 

C-7-1. 홈메이드 화장품에 대해 아래 항목별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C-8. 귀하께서는 화장품을 대부분 끝까지 모두 사용하는 편입니까? 

(용기가 빌 때까지 사용)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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